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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학적 마찰, 기후변화, 기술경쟁 등 다양한 글로벌 리스크가 발생하면서 

공급망의 회복탄력성이 화두로 떠올랐다. 오랜 기간 효율성과 수익성을 극대화

하기 위해 구축한 글로벌 가치사슬의 취약성이 드러나자, 글로벌 기업들이 공

급망 재편에 나서고 있다. 특히 미･중 갈등과 중국의 인건비 상승에 대응해 노

동집약적인 제조업 생산기지를 중국 외의 국가로 이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

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벵골만 국가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 2차 대전 이후 노

동집약적 제조거점이 일본에서 한국과 대만, 말레이시아와 태국, 중국과 베트

남의 해안으로 이동하면서 아시아에 역내 가치사슬이 구축되었는데, 지경학적 

변화와 함께 앞으로 벵골만 국가들이 아시아 역내 가치사슬에 더욱 빠르고 깊

게 참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글로벌 가치사

슬 재편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을 것으로 예상되는 벵골만 지역의 제조업 

발전 현황과 경쟁력을 살펴보았다. 여러 개발도상국 정부가 인프라 부족, 비효

율적인 행정 절차 등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제조업 

육성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본 보고서에서는 벵골만의 산업 클러

스터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보고서에서는 벵골만 국가 중 인도, 방글라데시, 말레이시아를 집중적으

로 다루었다. 태국도 중요한 생산 거점이지만 푸켓 등이 위치한 태국의 벵골만 

지역에서는 관광업이 주요한 산업이기 때문에 태국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했다. 

미얀마의 경우 2021년 쿠데타 이후 서방의 경제제재와 내전, 그리고 2025년 

3월에 발생한 지진 피해 등을 고려했을 때 중단기적으로 우리 기업의 진출 가

능성이 낮은 것으로 파악되어 분석하지 않았다. 인도의 경우 경제 규모를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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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벵골만에 위치한 4개 주를 개별적으로 다루었다.

2장에서는 벵골만 지역의 주요 산업을 분석했다. 인도에서 두 번째로 긴 해

안선과 비옥한 평야를 가진 안드라프라데시주는 식품산업이 발전했다. 안드라

프라데시주는 인도 식품 수출의 약 15%, 해산물 수출의 약 40%를 차지한다. 

타밀나두주는 인도의 ‘디트로이트’, ‘전자제품 수도’로 불릴 만큼 자동차 산업

과 전자산업이 발전해 있다. 타밀나두주는 인도 자동차 수출과 전자제품 수출

의 40% 이상을 차지한다. 천연자원이 풍부한 동북부의 오디샤주와 서벵골주에

는 광물과 에너지 등 자원 기반 제조업이 발달해 있다. 여러 국영기업이 이 지

역에 생산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고, 주요 민간 철강업체도 이 지역에 생산 거

점을 갖고 있다. 방글라데시의 핵심 산업은 의류 산업으로, 의류 수출이 중국에 

이어 세계 2위 규모이다. 의류 산업은 방글라데시 전체 수출의 85%, 제조업 종

사자의 1/3을 차지한다. 방글라데시는 선박 해체 산업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점유율을 갖고 있고, 제약산업도 빠르게 성장해 왔다. 말레이시아는 다른 나라

에 비해 산업화 역사가 길고 기술 수준이 높다. 특히 말레이시아의 반도체 산업

은 50년 이상의 역사가 있고, 후공정 부문에서 10% 이상의 세계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다. 벵골만 지역에서 경쟁우위가 높은 산업을 중심으로 투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추세와 함께 아시아의 안행형(flying geese pattern) 

산업화가 벵골만 지역을 중심으로 다음 단계에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3장에서는 벵골만 지역의 주요 산업전략과 산업단지를 분석했다. 과거 여타 

아시아 국가에서와 같이 벵골만 지역에서도 항만 지역의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제조업이 발전하고 있다. 벵골만 지역에 있는 국가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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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산업화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징을 

보인다. 첫째, 벵골만 지역의 산업화 전략은 단순히 목표를 제시하는 것에 그치

지 않고, 매우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중단기 목표와 함께 육성

하려는 산업 분야, 투자 및 개혁 정책, 보조금 규모와 그 조건, 담당기관 등 세

부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연계된 하위 정책과 실행 계획도 이어서 발표

하고 있다. 둘째, 벵골만 지역의 정부는 ‘현재 경쟁우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전략’과 ‘미래의 성장동력을 발굴하는 전략’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즉 벵골

만 지역의 정부는 비교우위 순응형 전략과 비교우위 일탈형 전략을 동시에 추

진하는 실용적인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셋째, 벵골만 지역의 산업전략은 산업

단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산업단지를 육성하는 주요 목적은 다양한데, 

생산비용 감축, 혁신, 산업 생태계 구축, 고용, 경제안보, 포용 등의 목적이 제

시된 바 있다. 벵골만 국가들은 산업단지 구축을 통해 공장부지와 선진국 수준

의 인프라를 제공하고 기업 친화적인 사업환경을 제공하면서 국내외 기업의 투

자를 유치하고 있다.

이어 벵골만 지역의 산업단지 현황을 살펴보았다. 기초 정보가 공개된 산업

단지 기준으로 벵골만에 최소 1,459개의 산업단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미 많은 산업단지가 있지만, 벵골만에 제조업 투자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공

장 부지가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기존 산업단지가 포화상태에 빠지자, 

벵골만 지역의 정부는 산업단지 확충에 나서고 있다. 기존 산업단지를 기준으

로 주변에 산업단지를 추가 설립하는 허브 앤 스포크(Hub & Spoke) 전략과, 

산업회랑(industrial corridor)에 따라 복합(multi-modal) 인프라와 여러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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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단지를 동시에 신설하는 전략을 발견할 수 있다. 첨단 또는 하이테크 산업단

지로 개발되는 일부 산업단지에서는 디지털, 교육, R&D 인프라 구축이 개발전

략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어 산업단지 구축을 담당하는 기관을 살펴보았다. 개발도상국에서는 산업

단지가 제조업 발전을 가로막는 시장실패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인식되기 때문

에 정부가 주도적으로 산업단지를 개발하고 있고, 대부분 산업단지 개발을 전

담하는 공공기관이나 국영기업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아직 사례가 많지는 

않지만, 민간기업이 주도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산업단지도 있다. 정부는 민간

기업을 산업단지 개발에 참여시키기 위해 합작사를 공동 설립하거나, 인프라 

관련 비용과 토지를 지원하기도 한다.

이어 각 지역의 대표적인 산업단지 사례를 분석하였다. 산업단지는 다양한 

형태로 개발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인도 안드라프라데시주의 스리 시티와 타

밀나두주의 마힌드라 월드 시티는 도시 단위로 산업단지가 개발된 사례이고, 

오디샤주의 PCPIR과 NIMZ는 넓은 산업지역 단위로 개발된 사례이다. 방글라

데시의 시타쿤다 야드 벨트와 카르나풀리 경제특구는 조선업과 선박 해체 산업

의 가치사슬을 연계하며 개발된 사례이고, 말레이시아 페낭주의 반도체 산업단

지들은 선도 산업단지가 포화됨에 따라서 비슷한 지역과 산업 분야에서 신규 

단지가 개발된 사례이다.

다음으로는 산업단지의 이해관계자를 분석했다. 앞서 언급한 산업단지 개발

을 전담하는 공공기관이나 국영기업이 핵심 이해관계자로 식별되었고, 규제 개

혁이나 인프라 운영 등 사업환경 전반에 걸쳐 역할을 맡고 있는 다른 정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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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중요한 이해관계자이다. 산업단지 안에는 국내외 기업들이 입주해서 공급망

을 구축하고 있으며, 기업의 의견을 대변하는 산업단체도 주요한 이해관계자라

고 할 수 있다. 기술 수준이 높은 산업단지의 경우 교육기관과 연구기관이 중요

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환경 및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민단체도 산업단

지 생태계의 이해관계자라고 할 수 있다.

4장에서는 벵골만 지역의 주요 지정학적 리스크를 살펴보았다. 최근 벵골만

의 지경학적 중요성이 커지면서 미국-중국, 인도-중국의 전략적 경쟁이 심화

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국방과 안보 중심으로, 인도와 중국은 이에 더해 경

제적･물리적 연결성 차원에서 벵골만 지역에서 경쟁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

에서 본 보고서는 방글라데시 몽글라항 관련 리스크, 스리랑카 함반토타항 관

련 리스크, 공해상 불법 행위, 해저 케이블 장애, 인도-방글라데시의 외교적 마

찰 등 다섯 가지 지정학적 리스크 요인을 도출해 분석했다.

5장에서는 벵골만을 활용하기 위한 정책을 제언했다. 벵골만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기업들의 공급망 재편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한편 한국 대기업들이 

벵골만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비해 중소기업의 진출은 제한적이

다. 최근 한국 대기업들이 인도와 같은 개발도상국에서 무역적자를 유발한다

는 비판을 받는 상황으로, 이에 대응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동반 진출을 통해 

현지 공급망을 확대 및 심화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중소기업의 벵

골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벵골만 산업단지 정보 플랫폼’을 구축해 산업단지

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해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 유관기관은 벵

골만의 산업단지 개발기관과 우리 기업이 네트워킹할 수 있는 행사도 추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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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한발 더 나아가 한국정부는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통해 벵골만 산업단

지에 진출하는 기업들을 직접 지원할 수 있다. 중국에 집중된 생산시설을 제3

국으로 이동하는 P턴 기업이 경제안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투자

를 벵골만에서 진행할 경우, 정부가 정책금융과 컨설팅 비용을 지원할 수 있

다. 벵골만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리스크에 대한 모니터링 제도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강대국 및 역내 국가 간 외교안보 관계, 공해상 불법행

위, 해저 연결망과 관련된 리스크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기

후변화 관련 이슈는 본 연구의 범위에서 벗어나서 깊게 다루지는 못했는데, 

벵골만 지역 공급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련 리스크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정부는 벵골만 지역의 산업단지 구축을 공적개발원조를 활

용해 지원할 수 있다. 최근 한국의 원조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사업의 대형화

와 패키지화가 주요한 전략으로 강조되고 있으며,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는 전

략적 개발협력의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다. 산업단지 개발 지원은 이러한 목표

를 달성하기에 적합한 분야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한국기업 전용 산업단

지’ 구축에 필요한 제도적 협의를 벵골만 국가의 정부와 진행하고, 이후 정책 

컨설팅, 인프라 개발, 산업훈련 사업을 포함한 유무상 원조 패키지를 추진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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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배경

인도･태평양 지역이 열강의 각축장이 되면서 벵골만(Bay of Bengal)의 지

경학적 중요성과 벵골만 국가의 전략적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 벵골만은 인도

양 북동부에 위치한 만(bay)으로 남아시아 지역과 동남아시아 지역에 걸쳐 있

다(그림 1-1 참고). 벵골만에는 여러 인접국과 근접국이 있다. 벵골만에 해안

을 가진 인접국으로는 스리랑카, 인도, 방글라데시, 미얀마, 인도네시아가 있으

며, 근접국으로는 벵골만과 연결된 안다만해(Andaman Sea)에 해안을 가진 

태국과 말라카해협(Malacca Strait)에 해안을 가진 말레이시아가 있다.

그림 1-1. 벵골만 인접국 및 근접국

자료: Google Earth를 사용해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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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세계화 관련 지표

(단위: GDP 대비 %)

자료: World Development Indicators(검색일: 2025. 8. 15.)

2020년대 공급망 분절화가 세계경제의 주요 추세로 자리 잡으면서 벵골만 

국가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 1970년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세계화를 보여주

는 GDP 대비 교역 비율과 GDP 대비 해외직접투자 비율은 가파른 증가세를 

보여왔다(그림 1-2 참고). 한편 2000년대 후반부터 교역 비율은 60% 전후 수

준에 정체되었고, 해외직접투자 비율은 뚜렷한 하락세로 전환되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전환점이었던 것처럼 보이나, 이후 일련의 사태가 이러한 

추세를 가속했다. 2010년대 하반기부터 트럼프 1기하 미국과 중국의 관세전

쟁이 본격화되었고, 바이든 정부에서도 두 국가의 지경학적 마찰이 지속되었

다. 이어 트럼프 2기 정부는 과거 관세 인상이 미미해 보일 만큼 큰 폭으로 대

중관세율을 인상하였다. 2020년대 초에는 코로나19 팬데믹이 보건위기에서 

경제위기로 번지면서 세계 교역이 큰 타격을 받았다. 이어 2022년 러시아-우

크라이나 전쟁과 2023년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발발하고 장기화하면서 지

정학적 이슈가 세계 경제불안을 심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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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아시아 주요국의 제조업 분야 시간당 인건비

(단위: 달러)

자료: Economist Intelligence Unit.

이러한 상황에서 글로벌 기업들이 발 빠르게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과거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전략에 따라 일국(특히 중국)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오히려 

이것이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며 각국은 공급망 다변화 

전략을 검토하고 있다.1) 중국 연안 산업도시들에서 생산비용이 빠르게 상승하

자 2010년대부터 ‘차이나+1’ 또는 ‘넥스트 차이나’ 개발도상국 진출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으나2), 당시 공급망 다변화 대상 산업은 국한적이었고 기

업의 실행력도 제한적이었다(그림 1-3 참고). 이러한 가운데 2020년대 서방국

가의 중국 견제가 심화하고, 보건위기, 기후위기, 전쟁 등 복합위기가 확산하면

서 과도하게 높은 일국 의존도가 기업의 위험 요인으로 부각되었다. 이러한 배

경 속에 글로벌 기업들은 공급망 다변화 전략을 진행하고 있고, 벵골만 국가들

의 글로벌 공급망 참여 확대 가능성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다.3)

1) IMF(2023), “World Economic Outlook, Chapter 4. Geoeconomic Fragmentation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
2) 삼성경제연구소 신흥시장연구팀(2012), ｢넥스트 차이나｣.
3) Palit(2023), “Can the Bay of Bengal be a New Hub for Regional Supply Chains?” pp.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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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항만 위치와 노동집약적 공업지대 발전 경로

주: ① 일본 → ② 한국･대만 → ③ 말레이시아･태국 → ④ 중국 → ⑤ 베트남.

자료: IMF Ports Watch 지도를 사용해 저자 작성.

아시아 공급망의 서진(西進)은 벵골만 국가의 발전 궤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1930년대부터 일본을 시작으로 아시아에서 산업화가 본격

화되었는데 일본에서 점차 자본 및 기술집약적 산업이 발전하면서 기존에 일본

에 있던 노동집약적 산업이 노동비용이 낮은 대만, 한국과 같은 곳으로 이동했

고, 수십 년 동안 이러한 패턴이 다른 아시아 국가로 확산 및 반복되면서 아시

아에서 국제분업체계가 구축되었다(그림 1-4 참고). 이러한 구조는 기러기가 

역 V자로 차례로 날아가는 모습과 유사하다고 해 안행형태(flying geese 

pattern)로 불린다.4) 뒤늦게 분업체제에 참여한 국가들은 외자 유입과 함께 

4) Akamatsu(1962), “A Historical Pattern of Economic Growth in Developing Countries”; 

Kojima(2000), “The “flying geese” Model of Asian Economic Development: Origin, Theoretical 

Extensions, and Regional Policy Implications.”



24 • 공급망 재편 시대 벵골만 산업 클러스터 분석과 활용전략

기술 및 노하우를 얻으며 ‘후발주자의 혜택(latercomer advantage)’을 누리

기도 한다.5) 아시아의 여러 국가가 지역 가치사슬에 참여하면서 수출주도형 산

업화와 경제 추격을 경험하였고, 최근에는 베트남이 지역공급망에 빠르게 편입

되면서 눈에 띄는 발전 성과를 달성했다. 

지역공급망에 깊숙이 참여하며 빠른 성장세를 보인 국가의 산업화는 주로 

해안 도시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산업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야 하는데 해안 도시는 지리적으로 세계시장과의 연결성이 높다. 소득 

및 인구 규모가 제한적이거나 내륙 운송 인프라가 열악한 국가들에서 노동집약

적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수출이 중요한 가운데 해안 도시가 세계시장과의 

가교 역할을 맡아왔다.

앞서 언급한 중국의 산업구조 전환과 지경학적 변화와 함께 노동집약적 산

업기지의 이동이 가속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벵골만 국가들의 더

욱 적극적인 지역 가치사슬 참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6) 최근 대내외 변화

와 함께 이미 벵골만의 주요 제조거점들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예를 들어 5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말레이시아 페낭의 반도체 산업은 최근 지경학적 변화와 

함께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7) 대규모 해외직접투자가 유입되는 가운데 말레이

시아 정부는 후공정 중심의 국내 반도체 산업을 고부가가치 부문 중심으로 전

환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8) 벵골만에 위치한 인도의 주(state)도 주요 생

산기지로 부상하고 있다. 애플 사의 전 세계 아이폰 최종 조립 대수 중 인도가 

생산하는 비중이 2021년 1%에서 2023년 7%, 2024년 15%, 2025년 20%로 

5) Mathews(2006), “Catch-Up Strategies and the Latecomer Effect in Industrial Development”; 

Ozawa(2011), “The (Japan-Born) ‘Flying-Geese’ Theory of Economic Development Revisited 

– and Reformulated from a Structuralist Perspective.”
6) Lin(2012), “From Flying Geese To Leading Dragons New Opportunities and Strategies for 

Structural Transformation in Developing Countries”; “The Bay of Bengal Should Be an 

Economic Superpower”(2024. 7. 18.)(검색일: 2025. 8. 15.).
7) “Malaysia: The Surprise Winner from US-China Chip Wars”(2024. 3. 11.)(검색일: 2025. 9. 19.).
8) Ministry of Investment, Trade and Industry, Malaysia(2024), “National Semiconductor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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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9) 애플은 2026년 말까지 미국이 수입하는 아이폰의 

대부분을 인도에서 최종 생산하는 목표를 발표한 상황으로 이 비중은 더욱 증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10) 인도산 아이폰 대부분은 인도 제조업을 주도하는 타

밀나두주에서 생산되고 있다. 방글라데시의 경우 미･중 갈등의 혜택을 받으면

서 의류 생산 허브로 부상하였다.11) 방글라데시 의류 수출은 2012년 191억 

달러에서 2022년 426억 달러로 2배 이상 증가하였고, 의류는 이제 방글라데

시 총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품목이다.12)

글로벌 가치사슬을 효과적으로 구축하며 성장해 온 한국기업들도 벵골만 지

역을 생산기지로서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시점이다. 공급망 

안정화, 저비용 생산거점 확보, 신시장 개척이 동시에 요구되는 상황에서, 벵골

만 국가들이 한국 기업에 중요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본 보고서는 벵골만의 경제적 특징, 주요 산업 및 산업 클러스터에 대한 기초자

료를 제시하고, 향후 한국과 벵골만 지역 간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시사점을 도

출하고자 한다. 

2. 연구 필요성

다중위기가 심화하면서 글로벌 기업들은 가치사슬 다변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2020년 맥킨지 글로벌 인스티튜트(Mckinsey Global Institute)는 1~2주 

기간의 가치사슬 교란이 2.0년마다, 2~4주 기간의 가치사슬 교란은 2.8년마

다, 1~2달 기간의 가치사슬 교란은 4.9년마다 발생한다며, △ 경제 및 금융 연

9) “Apple iPhone Output Soars to $7 Billion in China Shift”(2023. 4. 13.); “Apple’s India 

iPhone Output Hits $14 Billion in China Shift”(2024. 4. 10.); “Apple India Produces $22 

Billion of iPhones in Shift from China”(2025. 4. 13.).
10) “Apple Aims to Build Most iPhones for US in India by End-2026”(2025. 4. 25.). 
11) “Trade War Pushes Garment Companies Back to Bangladesh”(2019. 9. 6.).
12) The Bangladesh Garment Manufacturers and Exporters Association(n.d.), “Export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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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성 심화, △ 디지털화 확산, △ 기후변화 가속, △ 인구밀도 증가, △ 지정학적 

환경 악화 등으로 가치사슬 충격의 발생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

했다.13) 2023년 보스턴컨설팅그룹(BCG: Bonston Consulting Group)이 

북미 제조업체 경영진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지난 5년간 생산기지 및 

조달처를 부분적으로 다른 국가로 이전하였고 앞으로 5년간 이러한 전략을 지

속할 것이라는 응답률이 90%를 상회했다.14) 미국의 관세 및 지정학적 불확실

성으로 인해 미국 시장을 대상으로 한 핵심 수출기지를 중국에서 다른 국가로 

이동하고 있다는 응답이 많았으며, 멕시코, 동남아, 인도가 생산기지로서 매력

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생산기지 이전을 통해 △ 비용절감, △ 리드타임 

단축, △ 안정적인 사업환경 모색, △ 불안 요인 발생 시 대응력 확보 방안을 모

색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공급망 재구성이 글로벌 기업의 주요 과제로 부상한 가운데, 제조업 투자 유

치를 위해 여러 국가가 산업 클러스터 관련 전략을 재정비하고 있다.15) 조달, 

생산, 저장, 운송 등 가치사슬의 상류 및 하류 부문에서 리스크를 완화하며 경

쟁우위를 발휘할 수 있도록 각국은 특정 산업에 특화된 산업 클러스터를 적극

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산업 클러스터는 기업들이 집적된 지역이다. 특정 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

는 가치사슬의 상류와 하류 또는 후방과 전방 산업의 연계성이 중요하다. 공급

망 내 다양한 구간의 국내외 기업들이 분업을 통해 경쟁력 있는 제품을 생산하

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밀접한 협력과 조율이 필수적이다. 제품의 복잡성이 높

아질수록 세부 부품 및 부분품에 특화된 기업의 수가 더욱 많아지고, 참여자도 

다양해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산업 클러스터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수요와 공

13) Mckinsey Global Institute(2020), “Risk, Resilience, and Rebalancing in Global Value 

Chains.”
14) Boston Consulting Group(2023), “Harnessing the Tectonic Shifts in Global Manufacturing.”
15) Boston Consulting Group(2021), “As Supply Chains Localize, Industrial Policy Springs 

Back”; Boston Consulting Group(2022), “To Transform Economies, Promote Specialization”; 

Boston Consulting Group(2023), “Selecting the Right Clusters for Economic 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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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가치사슬의 구매자와 판매자가 규모의 경제를 실

현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16) 또한 산업단지라는 공간 안에서 참여자들은 

사회문화적 연결성을 강화하면서 신뢰를 구축하고 거래비용을 줄일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개발도상국에서도 산업 클러스터가 제조업 성장에 있어 중추적

인 역할을 담당해 왔다.17) 

산업 클러스터의 생성 및 발전 과정은 지리적 특징, 보유 자원, 역사 등의 요

인에 더해 정부의 산업정책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많은 개발도상국 정부

는 경제의 조율 실패(coordination failure)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단지를 신

설하거나 확장하는 전략을 추진해 왔다. 클러스터 형성을 위해 지정된 지역을 

산업단지라고 부르는데, 설립 목적과 제도적 특징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수출

가공구역, 자유무역지대, 특별경제구역, 투자진흥지구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개발도상국은 국가 전반적으로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가 산업 육성이

라는 목표를 세우고 특정 지역에 투자를 집중하여 경쟁력 있는 인프라를 구축

할 수 있다. 정부는 산업단지 내 인프라를 입주 기업들에 한정하여 제공해 공공

재의 비배제성 및 외부성에 따른 시장실패 문제를 부분적으로 극복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개발도상국도 산업단지라는 제한된 공간 안에서 선진국 수준의 인프

라를 제공할 수 있다. 전국적으로 인프라가 부족하여 내수 공략이 어렵더라도 

국제 항만 및 공항 접근성이 높을 경우 산업단지의 기업은 수출시장을 공략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 

정부는 경제 전반에서 제도 개혁이 어려울 경우 산업단지에 한정하여 규제

를 완화하거나 특혜를 제공하기도 한다. 이를 통해 전국적인 규제 완화에 대한 

정치적 반발과 전면적인 지원에 따르는 재정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더욱 구

체적으로 정부는 산업단지 입주 기업에 국한하여 기업 설립･운영･폐업의 용이

성 강화 및 수출입 원활화 등을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저렴한 물류 및 전력 인

16) Deichmann et al.(2009), “Indistrial Location in Developing Countries.”
17) Schmitz and Nadvi(1999), “Clustering and Industrialization: Int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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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 생산 및 수출 보조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더불어 외자기업은 진출대상

국에서의 경험과 네트워크가 부족하더라도 현지 산업단지 진출을 통해 정보 부

족 등의 문제를 부분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모든 산업단지가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산업단지의 성패는 입지 조건뿐만 

아니라, 이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정부의 역량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개발도상

국의 성공적인 산업화 사례를 살펴보면, 산업정책을 담당하는 전문 행정 집단

이 존재했다. 전체 정부 조직의 역량이 부족하더라도 특정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정책 기관(‘효율 거점’ 또는 ‘pockets of efficiency’)이 존재할 경

우, 의미 있는 경제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다. 과거 발전국가(developmental 

state)들은 산업발전을 전담하는 기술관료 집단을 기반으로 경제발전을 이끌

어 왔다. 물론 정부 기관이 지대 추구를 목표로 한 이해집단의 정치적 압박으로

부터 자유롭게 행동하며 장기적으로 국가경제 개발에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은 

드물다. 그러나 일부 효율적인 행정 조직이 ‘묻혀진 자율성(embedded 

autonomy)’을 바탕으로 이해집단과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효과적인 산

업정책을 추진한 사례도 존재한다.18) 이러한 조직은 산업정책 수행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조율, 정책 간 정합성 확보, 경제적 인센티브 변화에 

따른 조정 기능 등을 수행하며 산업화의 조력자로 기능해 왔다.19) 산업단지 발

전 과정에서도 이와 같은 정부의 정책 역량은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산업단지

는 산업화에 필요한 기업 규제 환경, 물리적 인프라, 인적 자원 등을 모아둔 공

간으로, 이러한 요소들의 유기적인 조율 없이는 성공적인 운영이 어렵다. 

종합하면, 제조업 발전의 핵심 기반인 산업단지를 분석함으로써 개발도상국

의 경제발전 경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 선도산업은 집적효과 및 네트

워킹 효과를 제공하는 산업단지에서 성장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주요 산업

18) Evans(1995), Embedded Autonomy: States and Industrial Transformation; Rodrik(2008), 

“Normalizing Industrial Policy.”
19) Andreoni and Chang(2019), “The Political Economy of Industrial Policy: Structural 

Interdependencies, Policy Alignment and Conflict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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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에 대한 연구는 해당 국가의 산업 경쟁우위를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 아울

러 산업단지 발전을 위한 정책 분석을 통해 정부의 정책 역량과 중장기 산업 전

략의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다. 산업단지가 정부의 산업화 전략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만큼, 관련 정책의 추진 방향과 자원 투입 계획을 살펴보면 향

후 경제구조 전환(economic structural transformation)의 가능성과 형태

를 전망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얻을 수 있다. 

본 연구는 글로벌 가치사슬 다변화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유망한 진

출 대상지로 주목받고 있는 벵골만의 주요 산업 클러스터를 분석하여 한국 기

업의 진출전략 및 한국정부의 협력 방안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벵골만 지역 산업 클러스터의 경쟁력 및 발전 계획을 

분석해 기회 요인을 도출하고, 공급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 요인

도 검토한다. 벵골만의 산업 클러스터도 다중위기의 영향에서 벗어나 있지 않

으므로, 지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정학적 요인을 살펴본다. 또한 벵골만 

지역 활용 방안과 개발협력 수요를 파악해 한국정부의 대외경제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3. 연구 범위 및 구성

본 연구는 벵골만 인접국과 근접국 중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 과정에서 중추

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도, 방글라데시, 말레이시아의 산업 클러스

터를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이코노미스트�는 지정학적 입장, 거버넌스 수준, 

기업환경 등을 바탕으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생산기지로서 중국을 점

진적･부분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Altasia(Alternative Asian Supply Chain) 

국가를 선정한 바 있다.20) Altasia 국가에는 한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 브루

20) “Global Firms are Eyeing Asian Alternatives to Chinese Manufacturing”(2023.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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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5개의 고소득 경제와 함께 필리핀,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 말레

이시아, 인도네시아 7개의 동남아시아 중소득 국가와 방글라데시, 인도 2개의 

서남아시아 중소득 국가가 선정되었다. 벵골만의 인접･근접 대륙부 국가 중 인

도, 방글라데시, 말레이시아, 태국이 Altasia 국가에 포함되어 있다.

미얀마의 경우 2021년 쿠데타 이후 이어지고 있는 정치 불안 및 내전, 경제

위기, 서방의 경제제재 등을 이유로 Altasia 국가로 구분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

된다. 중단기적으로 한국기업의 미얀마 진출이 어려워진 상황으로 본 연구에서

도 미얀마의 산업 클러스터는 다루지 않는다(글상자 1-1 참고). 안다만해에 있

는 태국의 남서부 지역은 주로 관광지이므로 태국도 연구 대상에서 제외한다. 

최대 인구 보유국이자 세계 5위 경제인 인도는 국가 규모를 고려해 벵골만에 

위치한 4개 주(state)를 선별하여 다룬다.

본 연구는 벵골만에 인접한 인도의 4개 주, 방글라데시, 말레이시아의 산업 

클러스터를 살펴본다. 인도의 4개 주는 동남부 2개 주(타밀나두주, 안드라프라

데시주)와 동북부 2개 주(서벵골주, 오디샤주)로 구분하여 다룬다. 모든 연구대

상 지역은 상당 규모의 인구 및 국토를 보유하고 있으며, 인도의 4개주와 방글

라데시는 중저소득 경제로, 말레이시아는 중고소득 경제로 구분된다(표 1-1 

참고). 본 보고서는 대상 지역의 핵심 산업을 파악한 후, 해당 산업 내 주요 클

러스터를 선정하고 클러스터의 생태계, 이해관계자, 정책을 분석해 발전 가능

성을 점검한다.

“These Countries Could Lure Manufacturing Away from China”(2023. 3. 3.).

글상자 1-1. 한국-미얀마 경제협력 변화

2021년 미얀마에서 쿠데타가 발생한 이후 한국과 미얀마의 경제협력 관계가 빠르게 약화하고 있다. 미얀

마 정세 불안은 한국정부와 기업의 협력사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양국의 경제협력이 약화된 배경에는 한

국정부가 ‘상당히 높은 선택적 제재 조치’를 취한 점도 있다. 특히 한국의 대미얀마 직접투자와 공적개발원조

가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다. 단기적으로 미얀마 정치체계가 민주적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라는 전망은 많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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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2024년 연구대상 지역의 주요 지표

(단위: 억 달러, 달러, 만 명, km2)

GDP 1인당 GDP 인구 국토 면적

인도 벵골만 4개 주 8,112 2,938 27,606 649,562

동남부
- 타밀나두주 3,287 4,270 7,699 130,058

- 안드라프라데시주 1,739 3,265 5,326 275,045

동북부
- 서뱅골주 2,055 2,068 9,936 88,752

- 오디샤주 1,031 2,220 4,645 155,707

방글라데시 4,511 2,622 17,202 130,170

말레이시아 4,196 12,541 3,346 328,550

주: 인도 동남부 주와 동북부 주는 인도의 공식적인 지역 구분이 아닌 본 연구를 위한 구분임.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검색일: 2025. 8. 15.); Ministry of Statistics and Programme Implmentation, 

Government of India(2023), “Statistical Year Book India 2022”; Reserve Bank of India(2024), Handbook 

of Statistics on Indian States 2023-24 ;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않다. 민주화와 함께 주요국의 경제제재가 완화되더라도 미얀마의 인프라 및 법 제도가 큰 타격을 받은 상황

으로 외자기업 투자가 회복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25년에 발생한 지진

이 물리적 자산에 입힌 피해가 110억 달러(GDP 대비 14%) 규모로 추정되고 있어 경제 및 산업 회복이 지연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의 대미얀마 직접투자]                       [한국의 대미얀마 공적개발원조]

                                               (단위: 억 달러)                                         (단위: 백만 달러)

 

자료: 김예경 외(2024), �향후 미얀마 국내 상황 및 주요국 미얀마 정책을 고려한 한국의 대미얀마 전략�; 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통계; 한국무역협회 K-stat; Economist Intelligence Unit (2025), “Five-Year Forecast: Myanmar; 

OECD Data Explorer – DAC2A: Aid (ODA) Disbursements to Countries and Regions”; World Bank(2025), 

“Myanmar Economic Monitor June 2025: Economic Aftersho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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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는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2장에서는 벵골만에 위치한 지역

별로 산업별 부가가치와 고용 구성을 분석하고, 해당 지역의 대표 산업이 국가 

차원에서 갖는 중요성을 평가한다. 이어 지역별 대표 산업을 선정하고, 역사적 

배경, 지리적 이점, 자원 보유 현황 등의 주요 특성을 바탕으로 경쟁우위를 파

악한다. 3장에서는 벵골만 연안 국가의 중앙･지방 정부가 추진 중인 제조업 육

성전략을 분석한다. 특히 산업단지 조성 및 활용 방안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이어 정량적･정성적 자료와 말레이시아 및 인도 현지 조사 결과를 활용해 벵골

만 산업단지의 현황을 파악하고, 주요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기업 생태계, 이해

관계자, 정부 정책을 분석한다. 4장에서는 벵골만 산업 클러스터의 공급망 불

안 요인을 분석한다. 주요국의 안보경쟁 구도, 항만 건설, 공해상 불법 행위, 해

저 연결망, 역내 국가 간 갈등 등 최근 이슈를 바탕으로 향후 전개 방향을 점검

한다. 5장에서는 2~4장의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 기업이 벵골만 지역에 

진출할 때 고려해야 할 주요 기회 요인과 위험 요인을 종합적으로 제시한다. 아

울러 벵골만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한국정부의 산업협력 및 개발협력 전략 수

립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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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장에서는 벵골만의 4대 지역(인도 동남부, 인도 동북부, 방글라데시 남부, 

말레이시아 서부)의 산업구조와 성장 배경을 살펴본다. 각 지역의 산업 특징 분

석에는 부가가치, 기업 수, 종사자 수 등의 분야별 지표를 사용한다. 이러한 분

석과 더불어 산업별 동향을 고려하여 지역별 핵심 산업을 선정한다. 핵심 산업

의 성장 동력을 역사적, 경제적, 지리적 배경에 기반한 경쟁우위를 중심으로 설

명한다. 인도 동남부와 동북부는 각 지역을 구성하는 2개의 주를 구분하여 분

석한다. 방글라데시와 말레이시아의 경우 모든 주의 통계를 제시하되, 벵골만

에 위치한 방글라데시의 4개 주와 말레이시아의 7개 주를 중심으로 산업구조 

및 주요 산업을 살펴본다. 

2. 인도 동남부

가. 산업구조

인도 남부는 크게 안드라프라데시(Andhra Pradesh), 카르나타카(Karnataka), 

케랄라(Kerala), 타밀나두(Tamil Nadu), 텔랑가나(Telangana) 주(州)로 이루

어져 있으며, 인도 경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역이다. 2022/23년 기준 위

의 5개 주는 인도 전체 GDP의 30.4%를 차지하였으며,21) 그중 벵골만 지역의 

안드라프라데시와 타밀나두의 지역총생산(GSDP)이 인도 전체 GDP의 13.5%

를 차지하였다. 본 절에서는 벵골만에 위치한 안드라프라데시주와 타밀나두주

를 집중적으로 다룬다(그림 2-1 및 그림 2-2 참고).

21) 2025년 3월 기준 인도는 28개의 주와 8개의 연방 직할지(UT)로 구성되어 있다. 2022/23년 인도의 총 

GDP(Current Price 기준)는 273조 루피를 기록했다. Ministry of Statistics and Programme 

Implementation(2024), “State Gross Domestic Product-Current Prices”(검색일: 2025.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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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인도 안드라프라데시주 및 타밀나두주 위치

자료: GitHub Data(검색일: 2025. 3. 19.)를 바탕으로 작성.

그림 2-2. 2022/23년 인도 GSDP 상위 10개 주

(단위: 천만 루피)

주: 명목가격 기준.

자료: 인도 통계부(MoSPI) 데이터(검색일: 2025. 3. 19.)를 기반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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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드라프라데시주

2022/23년 기준 안드라프라데시는 인도 전체 GDP의 5%를 구성했으며, 주 

GDP는 13조 350억 루피를 기록했다.22) 총부가가치(GVA)는 12조 2,400억 

루피이며, 인도 전체 GVA의 5%를 차지했다. 산업별 부가가치를 살펴보면, 농

림어업 35%, 제조업 12.8%, 운송, 저장, 통신업 8%, 부동산 7.9%, 건설업 

7.6% 순으로 농림어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그림 2-3 참고).23)  안드라

프라데시 농업의 GVA는 2022/23년 인도 전체의 농업 GVA 비중인 18%보다 

약 2배 높은 수준이며, 제조업은 인도 전체 평균(14.7%)과 비교해 약간 낮은 

수준이다.

그림 2-3. 2022/23년 안드라프라데시 GVA 부문별 구성

(단위: %)

주: 명목가격 기준. 

자료: 인도 니티 아요그(NITI Aayog) 통계(검색일: 2025. 3. 19.).

22) 같은 해 기준 안드라프라데시의 GDP 성장률은 5.8%(기준연도 2011/12)이며, 지난 10년(2012/13~ 

2021/22년) 평균 GDP 성장률은 6.5%로 인도 전체(5.6%) 성장률보다 높다. NITI Aayog(2025), 

“Macro and Fiscal BriefL Andhra Pradesh”(검색일: 2025. 4. 1.).
23) 인도 니티 아요그(NITI Aayog) 통계(검색일: 2025.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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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드라프라데시의 고용 구조를 살펴보면, 2022/23년 기준 15세 이상의 취

업자 비율(WPR: Worker Population Ratio)은 58.6%로 인도 평균(56%)보

다 2.6%p 높으며, 실업률은 4.1%로 인도 평균(3.2%)보다 0.9%p 높다.24) 산

업별 취업 비중은 농림어업(44.5%)이 가장 크고, 이어 건설업과 제조업이 각각 

11.1%, 10.5%를 기록했다. 성별 취업자 비중을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농림어업 부문에 가장 많이 종사하고 있지만 여성이 남성보다 농림어업에 종사

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건설업과 운송 및 저장 부문은 남성의 비중

이 높았다. 제조업은 남성과 여성 모두 유사한 수준을 기록했다(표 2-1 참고).

인도의 제조업 현황을 심층적으로 조사하는 보고서 ASI(Annual Survey of 

Industries)에 따르면, 2022/23년 기준 안드라프라데시의 제조업 부문에는 

69만 5,000명이 고용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인도 전체(1,849만 4,962명)

의 3.7% 규모이며, 식료품 제조가 안드라프라데시 제조업 부문 전체 고용 중 

가장 큰 비중인 25.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비금속 광물 제품 제

조업 고용 비중이 10.6%로 두 번째로 크고, 제약(10.5%), 섬유(7.3%), 기초 금

속 제조(6.1%) 부문이 3~5위로 집계되었다.25)  

안드라프라데시는 망고, 파파야, 토마토, 고추, 강황, 코코넛, 새우, 생선 등

을 많이 생산하는 지역으로, 풍부한 농수산물 생산을 바탕으로 인도 전체 식품 

가공의 15%, 수산물 수출의 약 40%를 차지한다.26) 안드라프라데시는 인도에

서 두 번째로 긴 해안선을 가지고 있으며, 공항, 항만, IT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수출에 용이하다. 아울러 안드라프라데시는 카이아나이트(30%), 가넷(31%), 

티타늄(18%), 텅스텐(17%) 등의 광물을 보유하고 있고, 용광로에 사용되는 버

24) 인도 정부는 15~29세, 15세 이상으로 구분해 취업자 비율(WPR)을 발표한다. Ministry of Statistics 

and Programme Implementation, Government of India(2023), “Periodic Labour Force 

Survey(PLFS) Annual Report,” p. A-26.
25) MoSPI, Government of India(2024), Annual Survey of Industries 2022-23, pp. 520–523.
26) Government of Andhra Pradesh(2024. 10. 26.), “Industries & Commerce Department – 

New Andhra Pradesh Food Processing Policy (4.0) 2024-29 – Orders – Issued”(검색일: 

2025.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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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큘라이트(Vermiculite)는 안드라프라데시에서 100% 생산되고 있다.27) 이 

외에도 안드라프라데시는 인도 제약 제조시설의 1/4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러

한 기반을 바탕으로 제약 및 생명공학 산업도 발달했다.28)

표 2-1. 2022/23년 안드라프라데시 산업별 고용 비중

(단위: %)

산업(코드) 남성 여성
주

전체

인도

전체 

농림어업(A) 36.3 57.7 44.5 45.8

광업(B) 0.3 0 0.2 0.3

제조업(C) 10.3 10.9 10.5 11.4

전기, 가스, 난방 공급(D) 0.4 0 0.3 0.3

물공급(E) 0.1 0.1 0.1 0.3

건설업(F) 14.5 5.6 11.1 13

도소매업(G) 11 7.4 9.6 10.2

운송 및 저장(H) 9.3 0.1 5.8 4.1

숙박 및 서비스업(I) 2.4 3.1 2.7 1.9

통신업(J) 2.2 1.4 1.9 1.3

금융중개업(K) 1.4 0.2 0.9 0.9

부동산 및 임대업(L) 0.4 0.1 0.3 0.2

전문 서비스(M) 0.9 0.2 0.6 0.6

행정 서비스(N) 0.7 0.3 0.5 0.9

국방(O) 3.1 3.4 3.3 1.4

교육(P) 2.2 3.9 2.9 3.1

보건 및 사회복지(Q) 0.9 2 1.3 1.2

예술 및 오락(R) 0.2 0.1 0.2 0.2

기타 3.4 3.5 3.3 2.9

전체 100 100 100 100

주: 산업 구분은 인도국가산업코드(NIC-2008)를 기준으로 함.

자료: 인도 통계 및 프로그램부(2023), “Periodic Labour Force Survey 2022-2023.”

27) Ministry of Mine, Government of India, “States Mineral Secenario”(검색일: 2025. 4. 1.).
28) Pharmarceutical Technology(2023. 4. 4.), “Indian pharma manufacturing: rising investment 

in Andhra Pradesh”(검색일: 2025.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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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타밀나두주

2022/23년 기준 타밀나두는 인도 전체 GDP의 9%를 구성한 주로, GSDP

는 23조 9,334억 루피를 기록했다. GVA는 22조 400억 루피로 인도 전체 

GVA의 8.9%를 차지했다.29) 산업별 부가가치를 살펴보면, 제조업 19.7%, 부

동산 17.9%, 농림어업 12.7%, 건설업 12.2%, 도소매 및 요식업이 11.6%을 

기록했으며, 타밀나두 GVA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인도 전체 제조업 

비중보다 5%p 높다(그림 2-4 참고). 

그림 2-4. 2022/23년 타밀나두 GVA 부문별 구성

(단위: %)

주: 현재 가격 기준.

자료: 니티 아요그(NITI Aayog) 통계(검색일: 2025. 3. 20.).

타밀나두의 고용 구성을 살펴보면, 2022/23년 기준 15세 이상의 취업자 비

율(WPR: Worker Population Ratio)은 54.7%로 인도 평균(56%)보다 

1.3%p 낮으며, 실업률은 4.3%로 인도 평균(3.2%)보다 1.1%p 높다. 산업별 

29) 같은 해 기준 타밀나두 GDP 성장률(기준연도 2011/12년)은 8%이며, 지난 10년(2012/13~2021/ 

22년) 평균 GDP 성장률은 6%로 인도 전체(5.6%) 성장률보다 높다. NITI Aayog(2025), “Macro 

and Fiscal Brief Tamil Nadu”(검색일: 2025.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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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비중은 농림어업이 28.9%로 가장 크고, 건설업(18%)과 제조업(16.8%)이 

뒤를 잇는다(표 2-2 참고). 타밀나두의 산업별 고용 특징은 농림어업의 고용 비

중이 인도 전체보다 약 17%p 낮은 반면, 건설업과 제조업은 각각 5%p 높다는 

점이다. 한편 타밀나두의 여성은 주 및 인도 전체의 평균 이상으로 농림어업에 

많이 종사(40.3%)하는 것으로 보인다. 농림어업을 제외하면, 여성이 남성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은 교육과 보건 및 사회복지 부문이다.

표 2-2. 2022/23년 타밀나두 산업별 고용 비중

(단위: %)

산업(코드) 남성 여성
주

전체

인도

전체 

농림어업(A) 22.4 40.3 28.9 45.8

광업(B) 0.4 0.1 0.3 0.3

제조업(C) 16.8 16.7 16.8 11.4

전기, 가스, 난방 공급(D) 0.7 0.1 0.5 0.3

물공급(E) 0.4 0.4 0.4 0.3

건설업(F) 18.6 17 18 13

도소매업(G) 13.6 7.6 11.4 10.2

운송 및 저장(H) 8.5 0.1 5.5 4.1

숙박 및 서비스업(I) 3.8 2 3.1 1.9

통신업(J) 3.3 2 2.8 1.3

금융중개업(K) 1.9 0.9 1.5 0.9

부동산 및 임대업(L) 0.4 0.2 0.3 0.2

전문 서비스(M) 1.1 0.6 0.9 0.6

행정 서비스(N) 0.8 0.4 0.6 0.9

국방(O) 1.6 0.6 1.3 1.4

교육(P) 2.3 5.3 3.4 3.1

보건 및 사회복지(Q) 0.8 2.4 1.3 1.2

예술 및 오락(R) 0.3 0 0.2 0.2

기타 2.6 3.3 2.8 2.9

전체 100 100 100 100

주: 산업 구분은 인도국가산업코드(NIC-2008)를 기준으로 함.

자료: Government of Tamil Nadu, “Statistical Hand Book of Tamil Nadu 2021/22,” pp. 386-390을 바탕으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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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에 따르면 2022/23년 기준 타밀나두의 제조업 부문에는 277만 4,849명

이 고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도 전체 제조업 고용의 1/4에 해당하며, 타

밀나두가 제조업이 매우 발달한 지역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제조업 세부 부문

별 고용을 살펴보면, 의복 제조가 17%로 가장 높고, 이어 섬유 제조가 15%, 자

동차･트레일러･반(半) 트레일러가 10.7%, 기계류 제조가 7.5%, 식품 제조가 

6.9%를 차지한다.

타밀나두는 인도의 섬유 제조 허브로, 코임바토르(Coimbatore)와 티르푸

르(Tiruppur)는 인도 ‘니트웨어의 수도’로 불린다. 타밀나두는 면화 재배에서 

의류 생산까지 모든 단계가 발달해 있으며, 인도 섬유 산업 고용의 28%를 차지

하고 인도 기성복 수출의 20%를 담당한다.30) 아울러 타밀나두는 세계 10위의 

자동차 생산 및 수출 중심지로, 인도의 자동차 수도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1,500여 개의 자동차 및 부품 생산공장이 자리 잡은 타밀나두는 인도 이륜차 

생산의 36%, 사륜차 생산의 25%를 차지한다.31)

 

나. 핵심 산업

1) 안드라프라데시주: 식품산업

안드라프라데시는 구자라트에 이어 인도에서 두 번째로 긴 해안선(1,053km)을 

보유하고 있다. 안드라프라데시의 고다바리(Godavari)강과 크리슈나(Krishna)강 주

변의 삼각주 지역에 형성된 비옥한 평야는 농업 활동의 중심지로서 주요 곡창지

대 역할을 하며, 나아가 인도의 주요 천연가스 매장지이다. 아울러 안드라프라데

시의 남부 라야라시마(Rayalaseema) 지역과 동부 산맥(Eastern Ghats) 및 인

접 지역에는 풍부한 광물 자원이 매장되어 있다(그림 2-5 및 글상자 2-1 참고).

30) Department of Textile, Tamil Nadu government(검색일: 2025. 3. 23.).
31) Tamil Nadu government, “Automobile, Auto components & EV”(검색일: 2025.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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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안드라프라데시의 주요 강 및 동부 산맥 위치

자료: LotusArise, “Andhra Pradesh Rivers Map”; “The Western Ghats and Eastern Ghats”(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5. 3. 27.).

안드라프라데시의 25개 구(district) 중 9개 지역이 벵골만과 접해 있어 제

조업 및 수출 중심의 산업이 발달하기에 유리하다. 안드라프라데시는 7개의 공

항과 도로 및 철도 네트워크가 인도 3대 산업회랑[비샤카파트남-첸나이

(VCIC), 첸나이-벵갈루루(CBIC), 하이데라바드-벵갈루루(HBIC)]과 연결되

어 물류 효율성과 시장 접근성이 높다.32) 비샤카파트남(Visakhapatnam)의 

주요(Major) 항구는 주의 산업 중심지로, 철강, 금속, 석유, 비료, 중공업 장비 

등 대규모 생산 시설이 위치해 있다.33) 카키나다(Kakinada) 항구 주변에는 비

료 공장이 밀집해 있으며, 인근 해상에서 천연가스가 생산되고 있다. 안드라프

라데시는 이러한 전략적 이점을 바탕으로 식품 및 해양산업이 발달했다. 안드

32) 산업회랑은 주요 경제 중심지의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의 인프라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경제 구역

을 의미한다. 인도는 산업회랑을 조성해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제조업의 성장과 인프라 개발을 결합한 

경제발전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Tamil Nadu government, “Tamil Nadu at a Glance”; Invest 

India(2024), “Concept of industrial corridors and international best practices”(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5. 3. 26.).
33) 주요 항구(major port)는 인도 중앙정부가 운영하는 항구이며, 비주요 항구는 주정부에서 운영하는 

항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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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프라데시는 비샤카파트남 주요 항구 외에도 5개의 비(非)주요 항구(Non- 

major ports)를 보유하고 있으며, 2022/23년 기준 안드라프라데시의 비주요

항은 인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수출입 화물을 처리했다.34)  

글상자 2-1. 안드라프라데시의 역사적 배경

1947년 인도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는 과정에서 텔루구(Telugu) 언어 사용자가 많은 하이데라바드 왕국

과 안드라 지역이 통합되었고, 1956년 안드라프라데시주가 형성되었다. 그러나 두 지역은 문화, 정치, 경제 

구조 등에서 차이를 보이며 갈등이 지속되었다. 하이데라바드 왕국은 무굴 제국의 데칸 지역 총독이었던 니

잠(Nizam)에 의해 통치되었고, 무슬림 문화가 발달했다. 과거 안드라 지역에 집중된 자원 분배 및 경제적 주

도권으로 현 텔랑가나 지역의 주민은 큰 차별을 받기도 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1950년대부터 하이데라바

드 지역에서는 분리 독립을 요구하는 운동이 지속되었고, 2014년 텔랑가나(Telangana) 주로 분리되었다.

2024년 주의회 선거에서 찬드라바부 나이두(C. Naidu)가 이끄는 텔루구데삼(TDP)당이 승리하며, 안드라 

프라데시 정부를 수립했고 나이두 정부는 집권 여당인 BJP와 연합해 안드라프라데시의 정치적 안정과 경제 

성장을 적극 도모하고 있다.  

자료: Telangana Government, “History of Telangana”(검색일: 2025. 3. 26.); Kannabiran et al.(2010), “On 

the Telangana Trail.”

안드라프라데시는 1차 산업 및 관련 제조업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 2023년 기준 안드라프라데시는 인도 전체 식품 수출의 15% 비중을 차

34) Andhra Pradesh Government(2024), “Andhra Pradesh Maritime Policy,” 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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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며, 카키나다 항구를 중심으로 하는 해산물 수출이 인도에서 가장 큰 비중

(37.7%)을 차지했다. 안드라프라데시에서는 5,550개 이상의 식품 가공 공장

이 운영되고 있다.35) 안드라프라데시는 망고, 파파야, 토마토, 고추, 강황, 코

코넛, 새우, 생선 등을 인도에서 가장 많이 생산하는 지역으로, 안드라프라데시 

주정부는 식품 가공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이를 위해 농업, 원예, 

수산업, 농업 마케팅 분야의 핵심 주체들이 안드라프라데시 식품가공협회

(APFPS: Andhra Pradesh Food Processing Society)와 협력하여 가치사슬 

전반에 걸친 식품단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표 2-3 참고).

표 2-3. 안드라프라데시 식품단지 개발계획

상품 위치

수산물
West Godavari, East Godavari, Konaseema, Kakinada, Nellore, Prakasam, 

Bapatla, Krishna, Visakhapatnam, Srikakulam, Vizianagaram 

바나나
Kurnool, Nandyal, Anantapur, YSR Kadapa, Kakinada, East Godavari, 

Eluru, Konaseema, West Godavari

캐슈너트
Srikakulam, Parvathipuram Manyam, East Godavari, Bapatla, Anakapalli, 

Vizianagaram, Prakasam, Anakapalli 

고추
Guntur, NTR, Krishna, Palnadu, Bapatla Anantapur, Kurnool, YSR Kadapa, 

Prakasam 

코코아
East Godavari, Kakinada, West Godavari, Eluru, Konaseema, Srikakulam, 

ParvathipuramManyam, Krishna, Anakapalli 

망고
Annamayya, Chittoor, YSR Kadapa, Krishna, NTR, Vizianagaram, Nandyal, 

Prakasam, Anakapalli, Kakinada 

야자유 Eluru, West Godavari, Krishna, Konaseema, East Godavari, Kakinada 

주: 이 외에도 땅콩, 레몬, 양파, 파파야, 석류, 콩, 토마토, 강황, 가금류 단지 등이 있음.

자료: Andhra Pradesh Government(2024), “New Andhra Pradesh Food Processing Policy(4.0) 2024-29,” p. 10.

35) Andhra Pradesh Government(2024), “New Andhra Pradesh Food Processing Policy(4.0) 20

24-29,” 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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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타밀나두주: 전자･자동차 산업

타밀나두는 동쪽으로는 벵골만, 남동쪽으로는 만나르(Mannar)만과 팔크

(Palk)해협, 남쪽으로는 인도양에 둘러싸여 있다. 타밀나두는 전략적 위치와 

항만 연결성을 바탕으로 수출 운송비용을 최소화하며 인도의 제조 허브로 성장

했다. 인도의 13개 주요 항구 중 타밀나두에는 첸나이(Chennai), 엔노르

(Ennore), 투투쿠디(Thootukudi) 등 3개의 핵심 항만이 자리 잡아 자동차, 

전자제품, 섬유, 화학 등 여러 산업이 발달했다. 인도정부의 싱크탱크인 니티 

아요그가 발표한 2022년 수출준비지수(Export Preparedness Index)에서 

타밀나두는 종합 1위를 차지했으며, 특히 타밀나두의 칸체푸람, 첸나이, 티루

푸르가 높은 점수를 받았다.36) 타밀나두에는 110개의 산업단지, 43개의 특별 

경제구역(SEZ: Special Economic Zone)이 있으며, 인도에서 가장 많은 공

장이 밀집해 있다. 이 외에도 타밀나두는 우수한 거버넌스, 풍부한 숙련 인력, 

높은 도시화율을 보이고 있으며, 2024년 기준 인도 삶의 질 지수(Ease of 

Living Index)에서 4위를 차지했다.37) 

자동차 산업은 타밀나두의 핵심 산업이다. 항구로의 높은 접근성은 자동차 

산업에 있어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며, 현대, 포드, 르노-닛산 등의 글로벌 자동

차 기업은 타밀나두에 제조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타밀나두는 20초마다 승용

차 1대를 생산하고 90초마다 상용차 1대를 생산하며 인도 전체 자동차 수출의 

45%와 자동차 부품 수출의 35%를 차지하고 있다.38) 1,500개 이상의 자동차 

및 부품 공장이 모여 있는 타밀나두는 경쟁력 있는 자동차 산업을 바탕으로 인

도 전기차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 잡고 있으며, Ola, Ather, Simple, Ampere 

같은 주요 전기차 OEM은 타밀나두에 제조시설을 확대해 인도에서 판매되는 

36) 수출준비지수는 정책, 비즈니스 환경, 수출 생태계, 수출 성과의 네 가지 주요 부문으로 구성된다. 

NITI Aayog(2023), Export Preparedness Index 2022, p. 83.
37) 삶의 질 지수는  인도 주택 및 도시 업무부(Ministry of Housing and Urban Affairs)가 2018년에 도

입한 것으로, 인도 도시들의 생활 편의성을 평가하는 지표이다.
38) Government of Tamil Nadu(2024), “Tamil Nadu vision $1 Trillion,” p.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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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의 약 70%를 생산한다.39) 수요 측면에서 보면, 타밀나두는 인도에서 세 

번째로 많은 자동차 등록 대수를 기록하고 있다. 타밀나두 주정부는 전기차가 

미래 교통수단 전동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전기차 보급 확

대를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40) 

타밀나두는 전자 시스템 설계 및 제조(ESDM: Electronics System Design 

& Manufacturing) 부문을 육성하며 인도 내 전자산업도 선도하고 있다. 타밀

나두는 인도 전자제품 생산의 20%를 차지하며, 2022/23년 기준 인도 스마트

폰 수출의 40%를 포함해 가장 많은 전자제품을 수출(53억 7천만 달러)했다.41) 

칸체푸람(Kancheepuram)에는 전자 하드웨어 분야에 특화된 2개의 특별경

제구가 있으며, 이는 타밀나두의 전자산업 발전을 촉진하는 중요한 생태계 역

할을 한다. 타밀나두는 전자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도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fDi Intelligence에 따르면, 첸나이는 세계 100대 전자산업 해외직접투자 대

상지 중에서 R&D 운영 비용이 가장 낮은 지역으로 선정되었다(표 2-4 참고).42) 

타밀나두 주정부는 경쟁력 있는 전자산업 생태계를 바탕으로 의료 전자, 항공 

우주, 국방, 전기차를 포함한 첨단 전자 제조업도 육성하고 있다.43)

39) 인도의 전기차 시장에서 이륜 전기차 판매가 전체의 60%를 차지한다. Ibid.
40) 타밀나두 주정부는 녹색기후회사(Tamil Nadu Green Climte Company)를 설립해 탄소중립을 실

천하고 있으며, 첸나이 메트로, 전용 자전거 도로 등 친환경 교통 인프라 구축에도 힘쓰고 있다. 

Government of Tamil Nadu(2023), “TAMIL NADU ELECTRIC VEHICLES POLICY 2023,” p. 1.
41) “Tamil Nadu State’s Exports Report Card for 2022-23”(2023. 7. 19.)(검색일: 2025. 3. 26.).
42) fDi Intelligence(2023. 6. 26.), “Asian locations top best electronics R&D ranking”(검색일: 

2025. 3. 25.).
43) Government of Tamil Nadu(2024), “TAMIL NADU SEMICONDUCTOR AND ADVANCED 

ELECTRONICS POLICY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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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세계 주요 도시의 전자산업 R&D센터 비용

순위 도시 국가 총비용(달러)*

1 첸나이 인도 1,241,653

2 페낭 말레이시아 1,321,254

3 구루가온 인도 1,529,718

4 푸네 인도 1,532,809

5 카우나스 리투아니아 1,632,117

6 자카르타 인도네시아 1,687,078

7 벵갈루루 인도 1,697,349

8 시우다드 후아레스 멕시코 1,783,171

9 창저우 중국 1,812,795

10 쿠알라룸푸르 말레이시아 1,867,036

주: * 직원 50명이 근무하며 2,000m² 규모의 사무실을 사용할 경우의 비용(달러 기준).

자료: fDi Intelligence(2023. 6. 26.), “Asian locations top best electronics R&D ranking”(검색일: 2025. 3. 25.).

타밀나두에는 초대형 직접회로(VSLI), 전자 설계, 나노기술 등의 과정을 제

공하는 100개 이상의 연구기관이 있으며, 연간 11만 명 이상이 공업 및 폴리텍 

대학을 졸업하고 있다(글상자 2-2 참고). 타밀나두는 박사학위 소지자 및 특허 

출원 수 부문에서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인도 전자기파 및 마이크로파 공학 

응용 연구기관인 SAMEER를 중심으로 연구개발과 반도체 설계 컨설팅 및 테스

트를 수행하고 있다.44) 타밀나두 주정부는 2024년 반도체 및 첨단 전자산업 장

려 정책을 통해 2030년까지 반도체 및 연관 산업에서 20만 명의 숙련된 인력을 

양성하고, 인도 내 전자제품 수출을 40%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45)

44) Society for Applied Microwave Electronics Engineering & Research.
45) Government of Tamil Nadu(2024), “TAMIL NADU SEMICONDUCTOR AND ADVANCED 

ELECTRONICS POLICY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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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상자 2-2. 타밀나두의 경제성장 배경 및 특징: 구자라트와 비교

인도 서부의 마하라슈트라, 구자라트, 남부의 타밀나두, 케랄라, 카르나타카는 인도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

지한다. 그중 구자라트와 타밀나두 두 지역의 성장 모델은 비교 대상으로 자주 언급된다. 인도의 각 주는 특유

의 역사적 특징을 보이는데 구자라트와 타밀나두의 경제적, 사회적 배경은 지역의 발전 방식에 중요한 영향

을 미쳤다. 구자라트주에서는 일찍이 아다니(Adani) 같은 상인 카스트가 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반면 타

밀나두는 카스트 중심의 사회 질서에 저항하고, 사회 평등과 타밀 민족주의를 강조한 드라비디안(Dravidian) 

운동을 중심으로 사회 전반에서 개혁을 진행했다.

구자라트와 타밀나두의 정책적 차이도 두 지역의 성장 과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 2012/13년~2019/20년 

사이 보건 지출 연평균 증가율은 구자라트가 10.5%, 타밀나두가 20.5%였으며, 2018년 기준 인구 100만 

명당 공공 병상 수의 경우 타밀나두가 1,000개 이상, 구자라트가 316개로 집계되었다. 2017/18년 기준 중

등학교의 무료 점심 제공 비율은 타밀나두가 85.4%, 구자라트가 11%를 기록했다. 무료 점심은 학생의 출석

을 유도하는 중요한 정책 중 하나로, 타밀나두의 높은 학교 등록률 및 교육 성과와 연관된다. 

경제구조 측면에서 구자라트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에너지, 인프라 등의 자본 집약적인 산업이 발전했으며, 

타밀나두는 중소기업과 노동집약적 산업의 비중이 높다. 아울러 구자라트와 타밀나두는 서비스 부문에서도 

큰 차이를 보인다. 구자라트의 서비스업은 GIFT 시티(Gujarat International Finance Tec-City)를 비롯해 

금융 서비스 부문을 중심으로 성장했다면, 타밀나두는 교육과 인적 자원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확대하면서 서

비스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있다. 타밀나두 정부는 2000년 세계 최대의 IT 파크 중 하나인 TIDEL 파크를 

설립하고 IT 인력 양성 정책을 통해 80만 명 이상의 IT 부문 고용을 창출했다.

자료: “Gujarat or Tamil Nadu: Which is India’s Model State?”(2025. 3. 26.)(검색일: 2025. 3. 27.).

3. 인도 동북부

벵골만 지역의 동북부에 위치한 오디샤주와 서벵골주는 인도 동부에서 중요

한 제조업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다. 오디샤주는 풍부한 광물 자원을 바탕으로 

철강, 알루미늄 등 기초금속 제조업이 발달했으며, 서벵골주는 전통적인 노동

집약적 제조업과 자본집약적 제조업이 혼합된 형태를 보인다. 이러한 두 주의 

제조업 성장은 풍부한 천연자원, 항구 중심의 해상 연결성, 적극적인 정부 정책

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본 절에서는 벵골만에 인접한 인도 동북부 지역인 오

디샤주와 서벵골주의 제조업 구조와 핵심 산업을 분석해 두 주가 벵골만 지역

에서 갖는 전략적 역할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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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산업구조

1) 오디샤주

2023~24년 인도 주별 총생산 규모 15위를 기록한 오디샤주는 광물 및 천연

자원이 풍부해 전통적으로 석유화학 및 철강 제조업이 발달한 지역이다. 특히 

최근 10년간 제조업의 총부가가치가 빠르게 증가해, 2014~15년 기준 총부가

가치의 17.1%를 차지하던 비중이 2016~17년에 처음으로 20%를 상회한 후 

꾸준히 확대되어 2023~24년에는 26.8%를 기록하였다(그림 2-6 참고). 오디

샤주의 10년 평균 산업 성장률이 7.1%인 가운데 제조업(12.6%)과 광업 및 채

석(8.0%)이 평균 성장률을 크게 상회하였다.

오디샤주의 고용 부문을 살펴보면, 전체 종사자의 약 절반이 1차 산업에 집

중되어 있으며, 다음으로는 건설업 18%, 도매 및 소매업 9.1%, 제조업 7.2%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2-7 참고). 오디샤주의 제조업 총부가가치 비중과 성장 

속도에 비해 종사자 비중이 다소 낮은 것은 오디샤주의 제조업이 주로 광물과 

에너지 자원을 기반으로 한 자본집약적 산업구조 중심이기 때문이다. 

그림 2-6. 오디샤주 산업별 

총부가가치(GSVA) 비중 추이

그림 2-7. 2024년 오디샤주 산업별 

종사자 비중

(단위: %) (단위: %)

주: 불변가격 기준.

자료: Ministry of Statistics and Programme Implementati

on, “GSVA/NSVA By Economic Activities: Odisha”

(검색일: 2025. 4. 5.).

주: 모든 성별을 포함한 도농 통합 종사자 수 기준.

자료: Ministry of Statistics and Programme Impleme

ntation(2024), “Annual Report: Periodic Labo

ur Force Survey 2023-24”(검색일: 2025.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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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디샤주의 제조업은 오랜 기간 철강과 석유화학 등 중화학공업 중심이었으

며, 제조업의 빠른 부가가치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고용 창출 효과는 상대적으

로 제한적인 것으로 파악된다.

2) 서벵골주

2023~24년 기준 인도 주별 총생산에서 여섯 번째 규모를 차지하는 서벵골

주는 약 9,000만 명으로 인도에서 네 번째로 인구가 많은 주다. 농업 중심의 1차 

산업이 전체 부가가치의 약 20%, 광업 및 채석업, 제조업, 건설업 등 2차 산업

이 27%, 3차 산업이 53%를 차지한다(그림 2-8 참고). 2014~15년부터 10년

간 농림어업의 총부가가치 비중이 다소 줄어드는 반면, 제조업 부문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늘어나 2014~15년 기준 11.5%에서 2023~24년에 16.6%로 확

대되었다. 한편 주요 서비스 산업은 10년간 비슷한 비중을 유지 중이다.

농림어업과 제조업이 주요 산업인 서벵골주의 종사자 비중 또한 산업별 총

부가가치 비중과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2023~24년 기준 도･농 통합 종사자 

중 38.2%가 농림어업에 종사하고, 다음으로는 제조업 16.7%, 도매 및 소매업 

11.6%, 건설업 11.1%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2-9 참고). 여전히 1차 산업 종사

자의 비중이 높으며, 그다음으로는 제조업 부문 종사자의 비중이 높다. 서벵골

주는 기초금속 제조업 및 석유화학 제조업 등 중공업뿐만 아니라 식음료 제조

업, 섬유 및 의류 제조업 등 노동집약적 산업도 함께 발달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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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서벵골주 산업별 

총부가가치(GSVA) 비중 추이

그림 2-9. 2024년 서벵골주 산업별

종사자 비중

(단위: %) (단위: %)

주: 불변가격 기준.

자료: Ministry of Statistics and Programme Imple-

mentation, “GSVA/NSVA By Economic Activities: 

West Bengal”(검색일: 2025. 4. 5.).

주: 모든 성별을 포함한 도농 통합 종사자 수 기준.

자료: Ministry of Statistics and Programme Imple-

mentation(2024), “Annual Report: Periodic Labour 

Force Survey 2023-24”(검색일: 2025. 4. 9.).

오디샤주와 서벵골주의 제조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두 주는 기초금속 

제조업과 석유화학 산업을 중심으로 성장해왔다. [표 2-5]에 따르면, 두 주 모

두 기초금속 제조업, 코크스 및 정제석유제품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

조업,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이 상위 산업권에 포함되어 있으며, 식품 제

조업, 고무 및 플락스틱 제품 제조업 역시 총부가가치 기준 주요 산업임을 알 

수 있다. 다만 두 주는 산업 집중도에서 차이를 보인다. 오디샤주는 기초금속 

제조업과 코크스 및 정제석유제품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등 자

본집약적 산업이 전체 제조업 부가가치의 약 82.1%를 차지하는 구조이다. 서

벵골주는 동일한 3개 산업의 비중이 46.0%에 그치고, 식품 제조업, 섬유 제조

업, 의복 제조업 등 노동집약적 산업의 비중이 21.8%로 높아 자본집약적 산업

과 노동집약적 산업이 혼재된 구조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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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2023년 오디샤주･서벵골주의 상위 10개 세부 제조업 현황

(단위: 백만 루피, 명, %)

오디샤주 서벵골주

세부 산업
총부가가치

(비중)

종사자 수

(비중)
세부 산업

총부가가치

(비중)

종사자 수

(비중)

제조업 총계
691,904

(100%) 

330,687

(100%) 
제조업 총계

721,243

(100%) 

758,004 

(100%)

1 기초금속 제조업
414,905

(60.0) 

37,099

(11.2) 
1 기초금속 제조업

194,938

 (27.0)

136,772

(18.0) 

2
코크스 및 

정제석유제품 제조업

107,400

(15.5) 

4,184

(1.3) 
2

코크스 및 

정제석유제품 제조업

79,849

(11.1) 

13,571

(1.8) 

3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45,595

(6.6) 

1,125

(0.3) 
3 식품 제조업

77,505

(10.7) 

106,342

(14.0) 

4 식품 제조업
23,517

(3.4) 

1,679

(0.5) 
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57,173

 (7.9)

26,126

 (3.4)

5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2,581

(3.3) 

7,273

(2.2) 
5 섬유 제조업

46,781

(6.5) 

138,426

(18.3) 

6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7,999

(2.6) 

863

(0.3) 
6 의복 제조업

33,165

(4.6) 

46,985

(6.2) 

7 음료 제조업
5,899

(0.9) 

7,837

(2.4) 
7 전기장비 제조업

31,263

(4.3) 

32,901

(4.3) 

8 전기장비 제조업
4,593

(0.7) 

1,065

(0.3) 
8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1,292

(3.0) 

21,215

(2.8) 

9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3,974

(0.6) 

8,771

 (2.7)
9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7,806

(2.5) 

21,426

(2.8) 

10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3,067

(0.4) 

6,679

(2.0) 
10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17,437

(2.4) 

26,715

(3.5) 

주: NIC-2008년 두 자릿수 산업 분류표 및 총부가가치 기준 내림차순으로 정리.

자료: Ministry of Statistics and Programme Implementation(2022-23), “Annual Survey of Industries”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정리.

오디샤주와 서벵골주의 제조업 총부가가치 및 고용 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

해보면 기초금속 제조업과 석유 관련 정제 및 화학제품 산업이 두 주의 핵심 산

업임을 알 수 있다. 해당 산업은 ‘동부 경제 회랑(East Coast Economic 

Corridor)’과 ‘국제 수출 허브 구축’, ‘자립 인도(Aatmanirbhar Bharat)’ 실

현 등 국가전략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특히 오디샤주와 서벵골주는 풍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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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광물과 원자재, 항만 인프라를 바탕으로 대규모 철강 산업단지, 산업도시, 

석유화학투자지역 및 특화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다. 이러한 지리적 이점과 

물류 인프라는 국내외 투자를 활발히 유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나. 핵심 산업

1) 기초금속(철강)산업

기초금속 제조업은 오디샤주와 서벵골주의 제조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

당한다. 오디샤주에서 기초금속업은 제조업 총부가가치의 60.0%, 서벵골주에

서는 27.0%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높은 비중은 두 지역이 가진 지리적 이

점, 보유 자원, 역사적 발전 과정에 기반한다. 인도 동북부에는 철광석, 크롬 등 

광물 자원이 많아 기초금속 산업의 가치사슬 구축에 유리한 환경을 가지고 있

다. 또한 인도 정부의 ‘메이크 인 인디아(Make in India)’, ‘미션 푸르보다야

(Mission Purvodaya)’, ‘국가철강정책 2017(National Steel Policy 2017)’ 

등 중앙정부의 정책에 주정부의 기초금속 전방산업(Downstream) 육성 정책

이 더해져 해당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인도는 2023년 기준 전 세계 철강 생산량의 약 9%를 담당하는 제2의 철강 

생산국이다. 중국이 10억 1,900만 톤으로 제1위를 차지하는 가운데 인도는 1억 

4,008만 톤 규모를 생산했으며, 이어서 일본(8,700만 톤), 미국(8,140만 톤), 

러시아(7,600만 톤), 한국(6,670만 톤)이 뒤를 잇는다.46) 인도는 2018년 처음

으로 일본의 조강 생산량을 뛰어넘은 후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 6%

의 생산량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47) 또한 인도 국내 철강 소비량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이다. 2019~20년 기준 인도 국내 철강 완제품 소비량은 1억 

46) World Steel Association(2024), “World Steel in Figures 2024”(검색일: 2025. 4. 16.).
47) Press Information Bureau, Government of India(2024. 10. 18.), “India's Steel Industry: 

Story of Growth and Global Leadership”(검색일: 2025.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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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톤에서 2023~24년 1억 3,629톤으로 늘어 3년간 36.1% 증가하였다.48) 

이러한 인도 철강산업의 발전 과정에서 오디샤주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025년 오디샤주는 인도 전체 철강 생산 용량의 약 18%를 차지해, 단일 주

로서는 가장 큰 비중을 기록하였고,49) 2030년까지 25%로 늘어날 전망이다.50)

오디샤주와 서벵골주의 철강산업은 인도 독립 이후 네루 총리의 산업화 정

책에 따라 1959년에 각각 루르켈라(Rourkela) 제철소, 두르가푸르(Durgapur) 

제철소가 설립되면서 본격화되었다. 1991년 경제 자유화 이후 철강 산업에 대

한 민간투자 및 라이선싱 규제가 완화되어 TATA Steel, JSW Steel, Jindal 

Steel & Power 등 인도 주요 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면서 두 주에서 철

강산업이 빠르게 발전하게 되었다.51) 특히 오디샤주는 인도 철광석 매장량의 

33%, 석탄 24%, 보크사이트 55%, 크롬광 95%, 니켈 92%, 티타늄 51% 등을 

보유해 안정적인 원자재 공급 기반을 갖추고 있다.52) 서벵골주는 자원 매장량

이 상대적으로 적으나, 자르칸드주와 오디샤주 등 인접 주에서 원자재를 공급

받아 철강산업을 운영하고 있다. 

오디샤주와 서벵골주는 철강산업의 전방위적인 가치사슬을 구성하고 있으

며, 그중에서 중간 공정이 발달하였다.53) 오디샤주에서는 인도의 주요 철강 기

업인 Tata Steel과 JSW Steel이 자체 광산을 활용한 통합 제철소를 운영 중이

며, 서벵골주는 인도 국영기업 SAIL(Steel Authority of India Limited)이 

주로 중간재 생산을 주도하고 있다.54) 최근 두 주는 최종 제품 가공 및 제조

48) Ibid.
49) “India only country among top 10 global steel producers to record consistent growth: 

Anand Rathi”(2024. 3. 6.)(검색일: 2025. 4. 16.).
50) Ibid.
51) Ministry of Steel, Government of India(2024), “Development of Indian Steel Sector since 

2010-11,” p. 9.
52) Indian Bureau of Mines(2012), “Indian Minerals Yearbook 2012 (Part-I) 51st Edition 

STATE REVIEWS (Odisha),” pp. 11-12.
53) 철강산업의 가치사슬은 ① 원자재 채굴 및 처리 과정의 후방산업(Upstream), ② 철광석과 석탄을 활

용한 조강(Crude Steel), 열연 및 냉연 코일, 슬래브 등을 생산하는 중간 공정(Midstream), ③ 최종 제

품을 가공하는 전방산업(Downstream)으로 구분된다.
54) Press Information Bureau, Government of India(2019. 7. 10.), “Steel Plants Oper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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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wnstream) 부문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오디샤주는 앙굴(Angul) 

지역에 ‘전방산업철강단지(Downstream Steel Park)’를 설립하여 자동차 부

품, 특수강, 건축 자재 등 고부가가치 제품 제조업을 지원하고 있으며,55) 서벵

골주는 주요 철강 벨트 지역인 두르가푸르-아산솔(Durgapur-Asansol) 지역

을 중심으로 건축 자재 및 소형 기계 부품을 생산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중앙정부와 주정부는 인도의 철강산업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정책 지원을 

이행 중이다. 중앙정부는 제조업 육성을 위해 ‘메이크 인 인디아’ 및 ‘국가철강

정책’에 따라 2030~31년까지 인도의 철강 생산능력을 3억 톤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다.56) 이어 2020년 1월 중앙정부는 ‘미션 푸르보다야’ 정책

을 발표해 인도 동부 5개 주(오디샤, 자르칸드, 차티스가르, 서벵골, 안드라프

라데시 북부)를 통합 철강 허브로 만들어, 인도 동부에서 약 2억 톤의 철강을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수립했다.57) 정부는 ‘특수강 생산연계 인센티브

(Specialty Steel PLI)’를 통해 제조업 중에서도 특수강 제조를 촉진했으며, 

2025년 1월 PLI 개정판을 발표하며 △ 코팅 및 도금 강재 제품, △ 고강도 및 

내마모성 강재, △ 특수 레일, △ 합금강 제품 및 강선, △ 전기강판 등 방위, 자

동차, 전기 산업 등 다양한 고급 철강 분야를 지원 범위에 넣어 철강산업의 고

부가가치화를 추진하고 있다.58)

오디샤주는 현재 3,336만 톤의 연간 철강 생산 용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2030~31년까지 1억 3,000만 톤 이상의 생산량을 목표로 한다.59) 목표치 달

성을 위해 오디샤주는 ‘산업정책결의안(Industrial Policy Resolution)’에 따

under SAIL”(검색일: 2025. 4. 16.).
55) “Investing in Odisha State in India: Key Opportunities”(2025. 1. 30.)(검색일: 2025. 4. 16.).
56) Ministry of Steel, Government of India(2017), “National Steel Policy 2017”(검색일: 2025. 

4.16.).
57) Press Information Bureau, Government of India(2020. 1. 10.), “Shri Dharmendra Pradhan 

launches ‘Purvodaya’ - Accelerated Development of Eastern Region through an Integrated 

Steel hub”(검색일: 2025. 4. 10.).
58) “India updates specialty steel PLI scheme”(2024. 1. 7.)(검색일: 2025. 4. 16.).
59) Steel & Mines Department, Government of Odisha(2024), “Investing in Steel”(검색일: 2025.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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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토지 할당, 보조금, 원스톱 서비스 등의 투자 촉진 정책을 시행 중이며, 

2024년 7월 기준 약 26개 철강 프로젝트를 승인해 통합 제철소를 확장하고, 

전방산업 시설을 추가하고 있다.60) 서벵골주는 SAIL 산하의 주요 제철소에 대

한 대규모 확장 계획을 검토하고, 철강 및 연관 산업을 위한 산업단지 개발 등 

산업 경쟁력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인도는 2025년 4월에 ‘2025 국산철강제품정책(Domestically Manufactured 

Iron & Steel Products Policy-2025)’을 통해 인도 정부 부처 및 기관과 공

공 사업에서 50만 루피 이상 규모의 철강 조달 시 인도산 철강 제품을 우선 사

용하고, 20억 루피 이하 규모의 철강 제품 조달 입찰에 해외기업 참여를 제한

하여 자국 철강산업 보호 기조를 강화했다.61) 해당 정책 발표에 따라, 오디샤

주와 서벵골주의 철강 기업들은 안정적인 내수 기반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2) 정유･화학 산업

정유산업과 석유 관련 화학제품 제조업은 오디샤주와 서벵골주에서 기초금

속 제조업에 이어 큰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핵심 산업이다. 오디샤주에서는 코

크스 및 정제석유제품 제조업이 제조업 총부가가치의 15.5%, 화학물질 및 화

학제품 제조업이 6.6%를 차지하며, 서벵골주에서 각각 11.1%와 7.9%를 기록

하고 있다. 두 지역에서 해당 산업의 비중이 큰 것은 동부 해안에 위치해 원유 

등 주요 원자재의 수입이 용이하고, 오디샤주의 파라딥(Paradip) 등 대형 항만

을 중심으로 산업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기 때문이다.62) 특히 파라딥 항만은 

인도 동부 최대의 항만으로 대형 원유 수입선 접안이 가능하고 인근에 정유 및 

석유화학 단지가 조성되어 있어 원료 조달과 제품 수출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

고 있다. 

60) Department of Industries, Government of Odisha(2024), “Industrial Policy Resolution 

(IPR) 2022 and Investment Initiatives”(검색일: 2025. 4. 16.).
61) S&P Global Commodity Insights(2025. 4. 3.), “India revises 2025 steel procurement policy 

to boost domestic production”(검색일: 2025. 4. 16.).
62) FICCI(2021), “Chemicals and Petrochemicals Ecosystem in Odisha,” p. 6(검색일: 2025.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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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는 세계 5대 정유국에 속하며, 세계 7위 정제석유제품 수출국이다.63) 

최근 10년간 인도의 코크스 및 정제석유제품 제조업의 총부가가치는 2012~13년 

1.56조 루피에서 2022~23년 2.12조 루피로 크게 증가했다. 정유 및 에너지 

산업과 연계된 고부가가치 산업인 화학제품 제조업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인도는 2024년 기준 전 세계 6위, 아시아 3위의 화학제품 생산국이다. 인도의 

화학 및 석유화학 시장 규모는 2,200억 달러로, 2040년까지 1조 달러로 확대

될 것으로 전망된다.64) 인도는 8만여 종의 화학･석유화학 제품을 생산해 인도 

GDP의 약 6%를 기여하고 있으며, 특히 농업용 화학제품과 염료 및 염료 중간

재 생산 부문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65)

오디샤주와 서벵골주에서 정유산업과 화학제품 제조업이 발달한 배경에는 

전략적인 해안 입지와 항만 인프라가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인도는 독립 이후 

석유산업을 국가전략 산업으로 지정하고, 지질 조사를 확대해 구자라트주, 아

삼주, 라자스탄주 등에서 신규 유전 개발을 지속해 왔다. 이후 민간기업 및 외

자기업의 탐사 참여 확대 등 1991년 석유산업 민영화와 석유산업 규제 완화 조

치가 시행되자 산업 가치사슬이 오디샤주, 서벵골주, 안드라프라데시주, 타밀

나두주 등을 포함해 전국으로 확장되었다. 오디샤주와 서벵골주는 동부 해안가

에 위치한 지리적 요건과 항만 인프라에 따른 원유 수출입 및 저장이 용이하였

다. 특히 앞에서 언급한 오디샤주의 파라딥(Paradip) 항구와 서벵골주의 할디

아(Haldia) 및 콜카타(Kolkata) 항구는 대형 원유 수입선이 직접 접안할 수 있

을 만큼 수심이 깊고, 대규모 원유 및 석유제품의 수입･수송･저장이 편리해 산

업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66)

63) Press Information Bureau, Government of India(2024. 1. 27.), “India’s Petroleum 

Industry: Growth, Global Standing, and Future Prospects”(검색일: 2025. 4. 16.).
64) Press Information Bureau, Government of India(2024. 10. 18.), “Petroleum Minister 

Hardeep Puri Highlights India's Petrochemical Potential at India Chem 2024”(검색일: 

2025. 4. 16.).
65) Ibid.
66) Pratisruti Plus(2015. 5. 26.), “Odisha: The Gateway of Eastern India”(검색일: 2025.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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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주의 석유 정제 및 화학제품 산업은 연관 산업과 긴밀하게 맞물려 성장해 

왔다. 오디샤주는 철강 및 알루미늄 등 중공업 산업의 성장에 따라 대규모 전

력, 코크스 및 석유, 천연가스 등의 연료와 화학약품 수요가 늘면서 에너지 및 

화학연료 산업이 함께 발전했다.67) 서벵골주 또한 20세기 초부터 발달한 화학 

및 제약 제조업으로 인해 중화학공업, 염료, 비료, 제약, 도료 등 다양한 연관 

산업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였고, 이후 할디아 지역에 대형 석유화학 단지와 

정유소가 설립되었다.68)

중앙정부의 주도적인 정책적 지원과 대규모 투자 유치도 해당 산업 성장의 

중요한 동력으로 작용하였다. 정부는 1991년 석유산업 민영화 이후 1999년 2월 

‘신규탐사라이선싱정책(NELP: New Exploration Licensing Policy)’을 통

해 국제 경쟁 입찰 제도를 시행하여 국영기업 주도였던 산업을 민간기업과 외

국인 투자자에게 적극 개방하였다.69) 2007년에는 ‘석유화학투자지역(PCPIR: 

Petroleum, Chemicals and Petrochemical Investment Region)’ 정책을 

통해 인도 전역에 대규모 석유화학 및 화학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였다. 

PCPIR은 약 250km2 규모의 정유소･석유화학･특수화학･플라스틱 등 연관 산

업이 집적되는 대규모 클러스터로, 도로･철도, 항만, 공항, 전력 등 핵심 인프

라와 투자 인센티브, 100% 외국인직접투자(FDI) 허용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

된다. 현재까지 구자라트주, 안드라프라데시주, 오디샤주, 타밀나두주 등 4곳

이 PCPIR로 지정되어 있다.70)

오디샤주는 인도 국영기업 IndianOil(IOCL)이 주도하여 파라딥 항구 인근

67) “Odisha set for rapid growth in chemical and petrochemical sector”(2024. 10. 19.)(검색일: 

2025. 4. 17.).
68) Confederation of Indian Industry(2022), “Doubling Exports from West Bengal: A 

Roadmap,” p. 16(검색일: 2025. 4. 16.).
69) Directorate General of Hydrocarbons, Government of India(2024), “New Exploration 

Licensing Policy (NELP) & Hydrocarbon Exploration and Licensing Policy (HELP)”(검색일: 

2025. 4. 16.).
70) Department of Chemicals and Petrochemicals, Government of India(2024), “Policy 

Resolution for Promotion of Petroleum, Chemicals and Petrochemical Investment 

Regions (PCPIRs)”(검색일: 2025.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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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1,500만 톤 규모의 정유소를 설립해 2016년 2월부터 가동 중이다. 파라딥 

PCPIR은 인도 전역의 4개 PCPIR 중 대규모 정유소가 운영되고 있는 유일한 

사례고, 인근 항만과 석유제품 생산 및 수출의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다만 전

력과 용수 등 내부 인프라와 주도 기업의 공급망과 전방산업 내 중소기업 간 원

자재 연계성 등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존재한다.71) 

서벵골주는 할디아 항만을 중심으로 석유화학 클러스터를 확장하고, 특수 

화학제품 생산, 플라스틱 및 폴리머 산업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 최근 

서벵골주는 500억 루피 규모의 페놀･아세톤 공장 등 첨단 화학제품 생산시설 

건설을 통해 석유화학 산업의 전방산업을 강화하고 있다.72)

4. 방글라데시 남부

가. 산업구조

2025년 현재 방글라데시는 8개의 주(division)와 64개의 구(district)로 구

성되어 있는데, 지역별 GDP는 2000년 이후 공식적으로 집계되지 않아 현황

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방글라데시 통계청(BBS: Bangladesh Bureau 

of Statistics)이 발표한 1999/2000년 통계에 따르면, 방글라데시 총 GDP에

서 다카, 차토그램, 쿨나, 바리살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37.9%, 19.5%, 

11.7%, 5.5%이다(표 2-6 참고).73) 이는 2005년 노동인구조사(Labor Force 

Survey) 결과와 유사한데, 당시 노동인구의 31.6%에 해당하는 1,560만 명이 

71) Rai(2020), The Petroleum, Chemicals and Petrochemicals Investment Regions (PCPIRs): 

Comparative Analysis of Four PCPIRs in India, p. 113.
72) Haldia Petrochemicals Ltd(2024. 11. 14.), “HPL and Lummus Technology sign license 

amendment to enhance phenol plant capacity”(검색일: 2025. 4. 16.).
73) 본 장에서 다카, 차토그램, 쿨나, 바리살은 주(division) 기준이며, 구(district) 또는 시(city)를 언급할 

때는 별도로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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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19.5%(970만 명)가 차토그램, 11.6%(570만 명)가 

쿨나, 7.2%(350만 명)가 바리살에 거주하고 있었다.74) 다카는 모든 산업에서 

높은 GDP 비중을 차지하는데, 특히 제조업 부문에서 58.6%의 비중을 기록하

며 다른 지역을 크게 뛰어넘는다. 다만 2015년에 마이멘싱(Mymensingh, 4개 

구)이 다카에서 분리된 점을 고려하면 현행 행정구역 기준(8개 주)으로 다카의 

GDP 및 노동인구 비중은 줄어들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2000년 이후 공식 통계의 부재로 인해 지역별 GDP를 추정하려는 몇 차례

의 시도가 있었다. 2023년 한 연구는 야간 조명 데이터를 활용한 지역별 GDP 

분석을 통해, 1992~2020년 평균 GDP 비중을 다카 24.5%, 차토그램 19.9%, 

쿨나 11.6%, 바리살 4.2%로 추정했다.75) 다시 말해 방글라데시 남부 4개 주

가 국가 GDP의 60~70%를 차지하며, 특히 다카와 차토그램을 중심으로 제조

업과 서비스업이 집중적으로 발달한 것으로 확인된다.

지역별 경제활동 현황을 집계한 방글라데시 경제인구조사(Economic 

Census) 또한 이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준다. 방글라데시 통계청이 10년 단위

로 발표하는 본 조사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부문을 중심으로 경제단위

(economic unit)76) 및 종사자 수(persons engaged)를 집계한다.77) 2024년 

조사에 따르면, 전국에 제조업(약 104만 개)과 서비스업(약 1,084만 개)을 합

쳐 총 1,188만여 개의 경제단위가 존재하며, 종사자 수는 3,076만여 명에 달

한다(표 2-7 참고). 이 중 방글라데시 남부 네 개 주에 경제단위의 62.9%, 종사

자의 69.7%가 밀집해 있으며, 특히 다카와 차토그램이 핵심 경제 중심지로 확

인된다. 제조업에서는 두 지역이 유사한 비중을 보이지만, 다카는 종사자 수 비

74) 그 외 라즈샤히(Rajshahi)에 22.8%(1,130만 명), 실헷(Sylhet)에 7.3%(360만 명)가 거주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JICA(2010. 3.), pp. 2-11.
75) Ehsan et al.(2023). 해당 연구는 농업 GDP는 농촌 인구 점유율을 기준으로, 비농업 GDP는 야간 조

명 점유율을 기준으로 할당해 지역별 GDP를 산출하였다.
76)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개체를 의미하며, 비농업 경제활동을 운영하는 단일 사업체(permanent/ 

temporary establishment)와 경제 가구(economic household)를 포함한다.
77) 방글라데시 종사자의 산업별 비중은 농업(45.4%), 서비스업(37.6%), 공업(17.0%) 순으로 많다(2022년 

기준, Labour Force Survey 2022 Banglade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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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이 경제단위 비중보다 높아 기업체나 공장이 보다 밀집된 것으로 보인다. 수

도권을 중심으로 경제활동인구가 계속해서 유입되면서 다카의 경제단위 및 종

사자 수 비중이 2013년과 비교해 각각 2.59%p, 6.24%p 증가했다.

데이터 확보의 한계로 지역별 산업구조는 방글라데시 통계청이 2013년에 시

행한 경제인구조사의 구(district)별 보고서를 종합하여 [표 2-8]과 같이 정리했

다. 앞서 언급했듯이, 본 조사는 비농업 경제활동을 대상으로 한 통계로, 산업별 

경제단위 및 종사자 비중은 모두 농업을 제외한 산업에 대한 비중이다.78)

다카는 방글라데시의 수도이자 경제 중심지인 다카시(市)가 위치한 지역으로, 

인구와 산업이 가장 밀집된 지역이다. 다카는 풍부한 노동력, 인프라, 대형 소비

시장을 보유하고 있어 국가 주요 산업인 섬유･의류, 가죽, 기계, 화학, 플라스틱, 

제약, 건설, 식품 가공, 금융, 정보기술 등의 중심지이다. 특히 방글라데시 수출

의 약 85%를 차지(2022/23년 기준)하는 의류산업의 핵심 기지로서 다국적 기업

의 생산시설이 밀집되어 있는데, 이들은 주로 차토그램 또는 쿨나의 몽글라

(Mongla) 항구로 연결된 수로가 지나가는 나라양간지(Narayanganj)에 집중

되어 있다.79) 비농업 부문 내에서 다카 경제단위의 10.1%가 제조업 부문에 속

하며 종사자 비중은 41.0%로, 타 지역에 비해 제조업 종사자 비중이 매우 높다.

방글라데시 대외무역의 80~90%를 책임지는 차토그램은 국가 항만 물류의 

중심지이자 다카에 이은 제2의 경제 허브이다. 수출에 특화된 제조업이 집중되

어 있으며, 다카의 주요 의류 생산기지와 연계해 원자재를 수입하고 완성품을 

수출하는 물류 허브 역할을 한다. 섬유･의류, 조선 건조 및 선박 해체, 항만 물

류, 철강, 황마, 차(茶) 등의 산업이 발달했다. 비농업 부문 내에서 경제단위의 

14.5%, 종사자 수의 32.0%가 제조업 부문에 속한다. 

쿨나는 방글라데시에서 두 번째로 큰 항만인 몽글라 항구를 중심으로, 제2의 

78) 방글라데시 통계청은 농업인구조사(Agriculture Census)를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시행연도

가 2008년과 2019년으로 경제인구조사와 조사 시점이 상이해 직접적인 비교가 어렵다.
79) JICA(2010. 3.), pp.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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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기지로서 방글라데시 경제에 기여하고 있다. 황마, 섬유, 선박 건조 등 전

통산업이 경제 기반을 이루며, 최근에는 수출 인프라를 활용한 수산물 가공산

업이 성장하고 있다. 

바리살은 벵골의 곡창지대(Granary of Bengal)로 알려진 만큼 쌀, 콩, 어류 

등 농수산업이 핵심 산업을 이룬다.80) 다만 제조업 발전이 더뎌 다른 세 지역

에 비해 수출 기반이나 물류 인프라는 부족한 편이다.

80) 2000년 당시 농수산업 비중이 전체 지역 경제의 40% 이상을 차지했으며, 이는 다카(16.7%), 차토그램

(24.9%), 쿨나(33.1%)에 비해 비교적 높은 수준이다(Islam et al. 2015, p. 137 바탕으로 저자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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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2024년 방글라데시 지역별 경제활동 현황

지역
경제단위 제조업 경제단위 종사자 수

개수 비중 개수 비중 명 비중

다카 3,209,850 27.0 (+2.59) 215,621 20.7 11,829,426 38.5 (+6.24)

차토그램 2,079,951 17.5 (+0.53) 215,399 20.7 5,373,061 17.5 (-1.43)

쿨나 1,518,134 12.8 (+0.03) 130,700 12.5 2,950,822 9.59 (-0.62)

바리살 668,736 5.6 (+0.92) 57,155 5.5 1,295,547 4.21 (-0.05)

마이멘싱 791,632 6.7 (-1.40) 52,954 5.1 1,694,576 5.51 (-0.62)

라지사히 1,692,604 14.3 (-0.60) 205,509 19.7 3,422,685 11.1 (-2.73)

랑푸르 1,361,423 11.5 (-1.61) 108,420 10.4 2,813,167 9.15 (-1.06)

실헷 555,034 4.7 (-0..47) 55,710 5.3 1,381,750 4.49 (+0.28)

전국 11,877,364 100.0 1,041,468 100.0 30,761,034 100

주: 비중 괄호 안 숫자는 2013년 비중 대비 증감률(%p).

자료: Economic Census 2024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표 2-8. 방글라데시 지역별 및 산업별 경제활동 현황(2013년)

(단위: 천 개, 천 명)

구분

다카 차토그램 쿨나 바리살

경제
단위

종사자 
수

경제
단위

종사자 
수

경제
단위

종사자 
수

경제
단위

종사자 
수

공업
198

(10.4)
3,287
(41.6)

201
(15.1) 

1,514
(32.7) 

102
(10.3) 

559
(22.3) 

40
(11.0) 

177
(16.9) 

- 광업
0

(0.0)
    3
(0.0)

6
(0.5) 

13
(0.3) 

0
(0.0) 

1
(0.0) 

    0
(0.0) 

0
(0.0) 

- 제조업
194 

(10.1)
 3,238
(41.0) 

192
(14.5) 

1,484
(32.0) 

101
(10.1) 

541
(21.6) 

  40
(10.8) 

172
(16.5) 

-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1 
(0.1)

   17
(0.2) 

1
(0.1) 

8
(0.2) 

1
(0.1) 

 14
(0.6) 

  0
(0.1) 

3
(0.3) 

-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1 
(0.0)

5
(0.1) 

0
(0.0) 

2
(0.0) 

 0
(0.0) 

1
(0.0) 

  0
(0.0) 

  0
(0.0) 

- 건설업
    2 
(0.1)

24
(0.3) 

1
(0.1) 

6
(0.1) 

  0
(0.0) 

2
(0.1) 

  0
(0.0) 

1
(0.1) 

서비스업
1,712 
(89.6)

4,607
(58.4) 

1,127
(84.9) 

3,117
(67.3) 

895
(89.7) 

1,944
(77.7) 

328
(89.0) 

 868
(83.1) 

전체
1,910 
(100)

7,894 
(100)

1,328
(100) 

4,630 
(100)

997 
(100)

2,503 
(100)

368
(100) 

1,045 
(100)

주: 마이멘싱은 2015년 다카로부터, 랑푸르는 2010년 라지사히로부터 분리됨.

자료: Economic Census 2013을 바탕으로 지역별(District Report)로 종합하여 저자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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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핵심 산업

1) 의류산업

의류산업(RMG: ready-made garment)은 방글라데시 경제의 근간이 되는 

산업으로, 전체 수출의 약 85%를 차지하는 핵심 수출산업이다.81) 방글라데시

는 원자재를 수입하여 노동집약적인 제조 공정을 거쳐 제품을 수출하는 다운스

트림 생산기지로서, 세계 제2위 의류 수출국으로 자리 잡으며 글로벌 가치사슬

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방글라데시의 의류 수출 금액은 2023년 기준 

384억 달러로, 세계 시장의 7.4%를 차지한다.82) 또한 의류산업은 2022년 기

준 제조업 종사자 1,200만 명 중 1/3인 430만여 명이 종사하며,83) 2023/24년 

기준 전체 외국인직접투자의 29.7%를 차지하는 주요 산업이다.84)

하지만 방글라데시의 의류산업이 처음부터 높은 경쟁력을 가졌던 것은 아니

다. 독립 직후인 1970년대 방글라데시의 주요 수출산업은 황마와 같은 자원 기

반의 1차 상품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글로벌 수요 감소로 새로운 수출 상품

의 필요성이 커졌고, 의류산업이 부상하면서 황마 중심의 수출구조에서 의류 

중심의 수출구조로 점진적인 전환이 이루어졌다.85) 

81) 본 연구에서는 원자재 및 원단 생산을 주로 하는 섬유(textile) 산업이 아닌 의류산업(RMG: ready- 

made garment)에 초점을 둔다. ‘RMG’는 주로 공장에서 대량 생산한 의류를, ‘garment’는 모든 형

태의 의류를 포괄한 일반적인 개념이며, ‘apparel’은 모자, 가방, 신발 등 액세서리까지 포함해 범위가 

가장 넓은 개념이다. 본 연구에서는 apparel, garment, RMG를 별도로 분류하지 않고 혼용한다. 

RMG는 크게 우븐(셔츠, 자켓, 청바지 등)과 니트(스웨터, 티셔츠, 양말 등)로 분류한다.
82) 같은 해 중국은 1,647억 달러로 세계시장의 31.6%를 차지했으며, 베트남은 310억 달러로 6.0%를 차

지했다. 중국의 시장점유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방글라데시와 베트남의 시장점유율은 꾸준

히 증가하는 추세이다[World Trade Statistics 2023 – Key Insights and Trends(검색일: 2025. 2. 

20.)].
83) “Labour Force Survey 2022: Agriculture still main job generator”(2023. 3. 30.); “Counting 

threads: Confusion Clods Bangladesh Garment Industry Worker Statistics”(2024. 7. 1.)(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5. 2. 20.).
84) 섬유 및 의류 기준. Bangladesh Bank(January-June, 2024),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External Debt,” p. 60(검색일: 2025. 3. 11.). 
85) Yunus and Yamagata(2012),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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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산업이 단기간 내에 단일 지배적인 수출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배

경에는 방글라데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있었다. 1970년대 중후반 

본격화된 투자 환경 자유화86)로 한국, 대만을 비롯한 외국 기업들이 현지 기업

과 합작 투자를 통해 방글라데시 시장에 진출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1977년 

관료 출신 기업가 누를 까들(Noorul Quader)이 한국기업 대우와 합작으로 설

립한 데쉬 가먼트(Desh Garments)가 있으며, 이를 계기로 방글라데시 연수

생들이 의류산업 부문의 핵심 인력으로 성장했다.87) 1980년에는 한국기업 영

원상사가 트렉심(Trexim)과 합작하여 설립한 의류 공장이 스웨덴으로의 첫 위

탁 수출에 성공하며 의류 수출이 본격화되었다.88) 수출용 의류 생산에 필요한 

기계류의 무관세 수입 허용 등, 정부의 지원 덕분에 의류기업 수가 빠르게 증가

했고, 1980년대 중반 600개를 넘어섰다.89) 또한 방글라데시 정부는 견질신용

장(Back-to-Back L/C: Letter of Credit)과 특별보세창고(special bonded 

warehouse)를 도입해 의류산업의 빠른 성장을 지원했다. 이를 통해 의류 수

출 기업들은 수출신용장을 담보로 원자재를 수출 주문금액의 최대 75%까지 조

달하고, 대량의 원재료를 면세로 수입함으로써 자금조달 부담을 줄일 수 있었

다.90) 그 결과 1978년 단 9개에 불과했던 의류 공장 수는 2020년 4,300여 개

로 늘어났다.91)

방글라데시 의류산업의 성장에 기여한 또 다른 핵심 요인은 저렴한 노동력

이다. 방글라데시의 저임금 노동력은 노동집약적인 세계 의류 시장에서 높은 

가격경쟁력을 보장했다. 실제로 미국 패션산업협회(USFIA: United States 

Fashion Industry Association)는 2023년에 방글라데시를 세계에서 가격 

86) 1975년 쿠데타 이후 새로 도입된 경제정책은 사회주의적 경제모델에서 벗어나 시장경제로 전환을 시

작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민간 투자 촉진을 위한 규제 완화, 국유산업의 민영화, 수출 중심의 제조업 지

원 등을 골자로 한다.
87) Yunus and Yamagata(2012), p. 4.
88) Ibid., p. 4.
89) Ibid., p. 5.
90) Ibid., pp. 17-18.
91) Asian Center for Development(2020), p.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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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력이 가장 높은 의류 공급국으로 평가했다.92) 방글라데시의 시간당 임금

은 2023년 11월 최저임금 인상으로 약 47센트 수준으로 상승했지만,93) 여전

히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등 주요 의류 수출국 중 가장 낮

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낮은 노동생산성을 상쇄할 만큼 낮은 임금 수준은 세

계시장에서 비교우위를 점하는 데 기여했다.

낮은 인건비와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외에도, 방글라데시 의류산업이 세계 

시장에서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지리적 이점과 외부 요인

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방글라데시는 북미 및 유럽의 주요 소비시장과 지

리적으로 가까우며, 다자섬유협정(MFA: Multi-Fiber Arrangement)94)과 최

빈개도국에 대한 무역 특혜(preferential market access)의 혜택을 보았다. 

방글라데시는 미국과 유럽의 섬유･의류 수입할당제에서 혜택을 받았고, 2001년

부터 유럽연합의 EBA(Everything But Arms) 이니셔티브95)에 의해 무관세로 

유럽시장에 접근할 수 있었다. 2005년 MFA 철폐 이후에도 미국과 유럽의 일

반특혜관세제도(GSP: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에 힘입어 방글

라데시의 의류 수출은 계속해서 증가했다. 그 결과, 2023/24년 기준 방글라데

시 의류의 61.6%는 영국 및 유럽연합으로, 18.3%는 미국으로, 3.2%는 캐나다로 

수출되어, 의류산업이 북미와 유럽  시장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96)

방글라데시의 의류산업은 다카, 그리고 주요 항구가 위치한 차토그램을 중

92) USFIA(2023. 7.), “2023 Fashion Industry Benchmarking Study,” p. 16.
93) 월 최저임금은 12,500타카로 약 113달러이며, 방글라데시 의류 종사자들의 주당 근무시간(약 60시간) 감

안 시 시간당 임금은 52타카, 약 47센트로 추산된다. “Bangladesh Increases Garment Workers’ Mini

mum Wage”(2023. 11. 7.); Sustainable Brands(2018. 2. 22.), “Garment Worker Diaries Reveal 

Working Conditions, Wages in Bangladesh, India, Cambodia”(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5. 2. 21.).
94) 1974년부터 2004년까지 선진국의 자국 산업 보호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섬유･의류 수입에 수량을 제

한하기 위해 도입된 수입할당제로, 방글라데시는 최빈개도국(LDC)으로 분류되어 수량제한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웠다. 동 규제는 2005년 섬유 및 의류협정(ATC: Agreement on Textiles and 

Clothing)에 따라 섬유 및 의류 무역이 자유화되었다.
95) 무기와 탄약(arms)을 제외한 모든 최빈국 제품에 대해 유럽연합 시장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허

용하는 무관세, 무쿼터 혜택으로 2001년부터 시행되었다.
96) Export Promotion Bureau, “Product Wise Export (Goods) For The Month of July-June 2023

-24”(검색일: 2025.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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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으로 다수의 클러스터를 형성하며 성장했다. 다카의 의류 공장은 주로 수도

에 인접한 사바(Savar), 아슐리아(Ashulia), 가지푸르(Gazipur), 나라얀간지 

등의 도시에 밀집해 있다. 방글라데시 의류 공장의 70% 이상이 소재한 다카97)

는 행정 및 금융 서비스에 대한 높은 접근성과 풍부한 노동력을 기반으로 의류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 잡았다. 또한 자수, 염색, 세탁, 인쇄 등 부가가치 공정을 

위한 시설이 밀집되어 있어 고부가가치 의류 생산을 선도하고 있다.98) 차토그

램의 의류 공장은 벵골만에 위치해 항구를 통한 원자재 수입과 완제품 수출이 

용이한 이점을 갖고 있다. 방글라데시 국제 무역의 약 90%를 처리하는 주요 항

구가 위치한 차토그램은 다카에 비해 물류 접근성이 높고, 운송비, 토지 가격, 

인건비가 낮아 다카에 이어 제2의 의류 제조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다.

2) 조선･선박 해체업

조선･선박 해체업은 의류산업에 이어 방글라데시 경제에 크게 기여하는 대

표 산업이다. 방글라데시는 저비용, 고품질의 소형 선박을 공급하며 글로벌 선

박 건조 시장에서 신흥국으로 부상했다. 이와 더불어 유리한 지리적 입지와 풍

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미국이나 유럽의 선박 해체 수요를 흡수하며 세계 최

대의 선박 해체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조선 건조 부문은 방글라데시의 광범위한 내륙 수로, 저렴한 노동력, 높은 국

내 수요를 바탕으로 점진적으로 성장했다. 전국에 걸쳐 약 6,000km에 달하는 

내륙 수로는 주요 교통･운송로로 활용되며,99)100) 여러 세대에 걸쳐 축적된 숙

련된 인력101)과 국제 해운 항로에 대한 높은 접근성은 방글라데시 조선업 발전

97) Apparel Resources(2012. 12. 1.), “Chittagong Unplugged... Port proximity and healthier l

abour situation”(검색일: 2025. 2. 21.).
98) Apparel Resources(2012. 12. 1.), “Chittagong Unplugged... Port proximity and healthier 

labour situation”(검색일: 2025. 2. 21.).
99) 연료의 90%, 화물의 70%, 승객의 35%가 수로를 통해 이동한다. BIDA(2024. 6.), “Shipbuilding In

dustry”(검색일: 2025. 3. 12.).
100) 몬순 기준으로, 건기에는 3,900km로 줄어든다. World Bank(2024), “Bangladesh Regional Water

way Transport Project 1”(검색일: 2025.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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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 2000년대 초반 모잠비크에 소형 선박을 수출한 데 

이어 2008년에는 덴마크에 다목적 원양 선박을 수출하면서, 내수시장 중심에

서 소형 화물선, 페리 등 전략적 수출 선박으로 범위가 확장되었다. 그 결과 방

글라데시는 동북아와 유럽의 대형 선박이 글로벌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조선업에서 소형 선박 건조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했다.102)

한편 방글라데시의 선박 해체 산업은 다소 우연한 계기로 성장한 분야이다. 

1970년대 이전까지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발전한 선박 해체 산업은 인건비 

상승과 환경 규제 강화로 인해 대만과 한국을 거쳐, 중국, 남아시아, 동남아시

아 지역으로 이동했다.103) 방글라데시의 선박 해체 산업은 1965년 좌초되어 

방치된 그리스 선박 MD 알파인(MD Alpine)의 해체로 시작되었고, 1974년 

파키스탄 선박 알 압바스(Al Abbas) 호를 해체하면서 상업적 가능성이 확인되

었다.104) 1980년대에는 얕은 수심의 해안이 길게 펼쳐져 선박 접근이 용이한 

시타쿤다 해안으로 폐선 수입이 본격화되었고, 저렴하고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

으로 방글라데시 선박 해체 산업이 급성장했다. 선박 재활용의 글로벌 수요 증

가와 맞물려, 방글라데시는 인도, 파키스탄과 함께 세계 3대 선박 해체 국가로 

자리 잡았다. 현재 방글라데시에서는 2015~24년 연평균 약 185척의 상용 선

박이 해체되며, 이는 글로벌 시장의 약 30%에 해당한다.105) 선박 해체 개수로

는 최근 인도를 제치고 세계 1위를 기록했으며, LDT(톤) 기준으로는 2015년 

101) 방글라데시는 해양 공학 및 해군 건축 등 관련 학과 졸업생이 상당수 있어 관련 인력이 풍부하다. 싱가포르 

조선소 인력의 30%, 두바이와 페르시아만에 위치한 조선소의 20% 이상이 방글라데시 출신이다. 최근에

는 미국, 호주, 캐나다 등에서도 방글라데시 출신 전문가 수가 증가하고 있다(Md. Mahmudul Hassan et 

al., 2022, p. 167).
102) BIDA(2019. 7.), “Shipbuilding Industry”(검색일: 2025. 2. 4.).
103) World Bank(2010. 12.), “Ship breaking and recycling industry in Bangladesh and 

Pakistan”, p. 9, p. 45.
104) MD 알파인이 사이클론으로 차토그램의 시타쿤다(Sitakunda) 해안에 좌초되어 방치되자 이를 치타공 

스틸하우스(Chittagong Steel House)가 해체한 것이 첫 사례였으며, 다음으로 카르나풀리 메탈웍스

(Karnaphuli Metal Works)가 알 압바스(Al Abbas) 호를 해체한 것이 두 번째 사례였다. “Rise of ship

breaking industry in Bangladesh”(2024. 10. 29.)(검색일: 2025. 2. 24.).
105) NGO Shipbreaking Platform(검색일: 2025. 2. 24.) 바탕으로 저자 계산. 2023년에는 전 세계 444척 

중 170척, 2024년에는 409척 중 130척이 방글라데시에서 폐선 처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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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 인도와 파키스탄을 크게 웃돌며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

다.106)107)

선박 해체산업은 시타쿤다를 중심으로 연간 2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

하고 있다.108) 이에 더해 매년 선박 해체를 통해 약 3,500만~4,000만 톤의 철

강이 공급되는데, 이는 방글라데시의 연간 철강 수요의 60~70%를 충족하는 

규모이다.109) 철강 외에도 기계, 발전기, 전기 장비, 가구, 전자제품 등 다양한 

부산물이 인접 소비시장에서 재판매되고 제철, 조선 건조, 중공업, 경공업 등 

여러 산업에 활용되고 있다. 한 예로, 방글라데시의 주요 운송 수단인 내륙 수

로용 선박의 제작 비용이 다른 국가보다 약 30~40% 저렴한 이유는 선박 해체

를 통해 원자재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110)

차토그램은 방글라데시의 유일한 선박 해체 허브로, 차토그램시(市)에서 북

서쪽으로 약 20km 떨어진 시타쿤다 해안 지역에 밀집되어 있다(그림 2-10 참

고). 이 지역은 벵골만과의 우수한 접근성, 길게 펼쳐진 해안선, 풍부한 노동력

을 갖추고 있어 선박 해체 산업이 발전할 수 있었다. 그러나 엄격한 환경 및 작

업 환경 규제에 따른 비용 증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선박 공급 감소 등

의 요인으로, 한때 150여 개에 달했던 선박 해체 조선소는 현재 30~35개 수준

으로 줄어든 상태이다.111) 

106) LDT(Light Displacement Tonnage, 경화배수톤)는 선박의 순수한 철 무게로 선박 매각 시 지급하

는 선가의 단위이다.
107) NGO Shipbreaking Platform(검색일: 2025. 2. 24.); Abdullah et al.(2023), pp. 7-9.
108) World Bank(2010. 12.), p. 1.
109) Abdullah et al.(2023), p. 9.
110) Zakaria et al.(2012), p. 95.
111) “Rise of shipbreaking industry in Bangladesh”(2024. 10. 29.)(검색일: 2025.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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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0. 방글라데시 지역별 조선업･선박 해체업 현황

자료: Zakaria et al.(2012), p. 93; BIDA(2024. 6.), “Shipbuilding Industry”(검색일: 2025. 3. 12.)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반면 선박 건조산업은 차토그램뿐만 아니라 다카(나라얀간지), 쿨나, 바리살 

등 전국적으로 300여 개의 조선소가 분산되어 있다.112) 조선소의 지역별 분포

를 보면, 약 70%가 다카, 20%가 차토그램, 6%가 쿨나, 4%가 바리살에 위치해 

있다.113) 다카에서는 아난다 조선소(Ananda Shipyard)를 비롯한 조선소들

이 수출 및 내수용 선박 건조에 집중하고 있으며, 차토그램에는 웨스턴 마린 조

선소(Western Marine Shipyard) 등 국제적으로 인지도 높은 대형 조선소가 

자리 잡아 수출 중심의 조선업이 발달했다. 쿨나 지역의 조선소는 시장점유율

은 낮지만 군용 선박 건조에 특화되어 있으며, 바리살은 내륙 수로용 선박을 생

112) Emerging Credit Rating(2023. 9.), p. 5.
113) Zahid et al.(2019),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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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고 있다. 그러나 방글라데시 내 조선소 중 국제 수출 표준을 충족하는 현대

식 건조시설을 갖춘 곳은 10여 개에 불과하며,114) 연간 수출용 선박 건조 역량

도 20척 안팎으로 제한적이다.115) 

3) 제약산업

방글라데시의 제약산업은 성장세가 가장 빠른 분야 중 하나로, 정부의 강력

한 정책 추진에 힘입어 성공적으로 발전한 대표적인 사례다. 전쟁 이후 1970년

대에 의약품의 80% 이상을 수입에 의존했던 방글라데시는 현재 국내 생산을 

통해 전체 수요의 98%를 충족하고 있다.116) 이러한 빠른 전환의 배경에는 

1982년 발표된 「국가 의약품 정책(NDP: National Drug Policy, 1982)」과 

「의약품 관리법(Drugs Control Ordinance, 1982)」이 있다. 이를 통해 방글

라데시 정부는 자체 생산이 가능한 의약품의 수입을 제한하고 필수의약품의 국

내 생산을 의무화해 저렴한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현지 생산을 촉진

했다. 또한 현지 약사, 화학자, 미생물학자 고용을 의무화해 숙련된 인력을 양

성하고117) 품질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이러한 정책적 지원의 결과, 방글라데시 제약산업은 1982년 약 2,500만 달

러에서 2020년 6월 기준 약 30억 달러 규모로 성장했다.118) 한때 의약품 생산의 

75%를 8개 다국적 기업에 의존했으나, 현재는 스퀘어 제약(Square Pharmaceuticals), 

인셉타 제약(Incepta Pharmaceuticals) 등 상위 10개의 기업(모두 현지 기

업)이 국내 시장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119)120) 현재 방글라데시에는 약 

114) Emerging Credit Rating(2023. 9.), p. 5.
115) BIDA(2024. 6.), “Shipbuilding Industry”(검색일: 2025. 3. 12.).
116) 고급 의약품을 중심으로 2%의 의약품을 수입하고 있다. “Starting from nowhere, pharma sector 

becomes a lifesaver”(2024. 4. 27.)(검색일: 2025. 2. 25.); BIDA(2024. 6.), “Pharmaceuticals 

Industry and API”(검색일: 2025. 3. 13.).
117) “Starting from nowhere, pharma sector becomes a lifesaver”(2024. 4. 27.)(검색일: 2025. 

2. 25.).
118) 2020년 당시 BIDA는 2025년 방글라데시 제약산업 규모를 60억 달러로 전망했다. BIDA 홈페이지

(검색일: 2025. 2. 26.).
119) MRC Bangladesh(2017. 11. 29.), “Report on pharmaceuticals sector in Bangladesh,”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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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개의 제약회사가 운영되고 있으며, 40만~50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

다.121) 향후 국내외 시장에서 소비 증가와 구매력 상승으로 지속적인 성장세가 

예상된다.

한편 방글라데시 정부는 원료의약품(API: Active Pharmaceutical 

Ingredients)의 높은 수입의존도122)를 낮추기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

고 있다. 2005년 두 번째 국가 의약품 정책(NDP 2005)을 발표하고 2008년 

다카 가자리아(Gazaria)에 API 전용 산업단지 설립을 승인했다.123) 이어 

2018년 발표된 「국가 API 정책(National API Policy, 2018)」을 통해 API 생

산업체에 법인세 면제, 수출 보조금 등의 혜택을 제공하며 자체 생산을 장려하

고 있다.124) 방글라데시는 2017년 기준 41종에 불과한 API와 시약 생산역량

을 2032년까지 370종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125) 최근에는 코

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백신 자급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국영 제약회사 에센

셜제약(EDCL: Essential Drugs Company Ltd)을 통해 백신 생산 기반을 마

련하고 있다.126)

방글라데시는 숙련된 노동력과 인도 및 중국 대비 약 15% 낮은 생산 비용을 

(검색일: 2025. 2. 12.)
120) 현지 기업 전체의 시장점유율은 90%를 넘는다. Research and Markets(2020. 7. 22.), “Pharmac

eutical Market in Bangladesh to Cross $6 Billion by 2025, Growing With a CACR of Approx 

12%”(검색일: 2025. 3. 13.).
121) 현재 257개의 제약업체가 등록되어 있으나, 실제 생산 중인 업체 수는 150여 개로 파악된다. BIDA 

(2024. 6.), “Pharmaceuticals Industry and API”(검색일: 2025. 3. 13.); Razzaque et al. 

(2020), p. 370.
122) 인도와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에 90% 이상 의존하고 있다. Light Castle(2021. 8. 3.), “Active 

Pharmaceutical Ingredient (API) Manufacturing: The Next Growth Driver of The 

Bangladesh Pharmaceutical Industry”(검색일: 2025. 8. 8.).
123) 2024년 10월 기준, 세 개의 업체가 API 상업 생산에 착수했다. “Three drug makers ready to 

produce raw materials in API park”(2024. 10. 17.)(검색일: 2025. 3. 13.).
124) 2032년까지 5개(3개) 이상의 API 생산업체에 대해 100%(75%) 법인세 면제, API 생산용 화학물질 수

입에 대한 사전소득세 면제, API 수출 시 수출 보조금 제공 등을 골자로 한다. BIDA, “Pharmaceuticals 

& API: healthy living for all”(검색일: 2025. 2. 26.).
125) Khan et al.(2024), p. 7.
126) 아시아개발은행(ADB)은 3억 3천만 달러 규모의 차관 도입을 통해 백신 13종의 제조 공장 설립을 추

진하고 있다. Anadolu Agency(2023. 6. 22.), “Bangladesh to set up 1st-ever vaccine 

manufacturing facility”(검색일: 2025.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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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으로127) 내수용 의약품 생산을 넘어 수출 시장으로 범위를 확장해 나가고 

있다. 특히 세계무역기구(WTO)의 의약품 특허 면제 혜택을 활용하여,128) 특

허 의약품의 복제약을 로열티 없이 생산함으로써 고품질의 제네릭 의약품 및 

위탁 제조 허브로 빠르게 성장했다. 이에 더해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엄격한 품

질관리, 연구개발 촉진, 세금 감면, 원자재 수입 관세 인하, 수출 절차 간소화 

등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더해지면서 업계의 경쟁력이 한층 강화되었다.129) 

방글라데시는 최빈국(LDC) 중 의약품 생산 설비를 갖춘 사실상 유일한 국가

로, 원자재 및 소비시장 접근성이 뛰어난 강점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방글라데시는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북미 등 150여 개국에 저가 및 

고품질의 제네릭 의약품을 수출하는 글로벌 허브로 자리잡고 있다.

방글라데시의 제약산업은 다카와 차토그램을 중심으로 다수의 산업 클러스

터를 형성하고 있다. 다카는 제약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다카시(市)와 가지푸

르, 그리고 API 산업단지가 조성된 가자리아 등에 주요 기업들이 밀집해 있다. 

특히 방글라데시 최대의 의약품 도매시장이 위치해 있어 국내 유통의 중심지 

역할을 한다. 차토그램은 제2의 의약품 제조 허브이자, 미얀마, 스리랑카 등으

로의 수출 관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쿨나에는 오랜 역사를 가진 APC 제약

(APC Pharmaceuticals)을 비롯한 일부 제약 기업들이 자리하고 있어, 지역 

내 생산 및 유통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127) BIDA(2024. 6.), “Pharmaceuticals Industry and API”(검색일: 2025. 3. 13.).
128)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아래 명시된 면제 혜택으로, 최빈개도국 지위를 졸업하는 2026년 11월부로 혜택

이 종료된다.
129) DHL Discover(2024. 3. 10.), “The rise and impact of Bangladesh’s pharmaceutical industry”

(검색일: 2025.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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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말레이시아 서부

가. 산업구조

말레이시아의 범벵골만 지역에 해당하는 말레이반도 서부 7개 주는 2023년 

기준 말레이시아 전체 GDP의 49%를 차지하며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표 2-9 참고). 7개 주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는 한국의 경기도에 해당

하는 슬랑오르주로 GDP의 26%를 차지하며, 가장 산업화된 주로 볼 수 있다. 

슬랑오르주 다음으로 경제규모가 큰 주는 주요 반도체기업의 투자처로 주목받

고 있는 페낭주로, GDP의 7.4%를 차지한다. 

표 2-9. 말레이시아의 주/지역별 GDP 비중 추이

(단위: %)

구분 주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범벵골만 지역 합계 45.1 45.3 45.5 45.9 46.4 47.0 47.7 48.3 48.6 

1 슬랑오르 22.8 22.9 23.2 23.7 24.2 24.3 24.7 25.4 25.9

2 페낭 6.6 6.7 6.7 6.7 6.6 6.9 7.1 7.4 7.4

3 페락 5.4 5.4 5.3 5.4 5.3 5.5 5.5 5.3 5.3

4 느그리슴빌란 3.4 3.4 3.4 3.4 3.4 3.4 3.4 3.4 3.3

5 케다 3.4 3.3 3.3 3.3 3.3 3.4 3.4 3.4 3.3

6 믈라카 3.1 3.1 3.1 3.1 3.1 3.0 3.0 3.0 3.0

7 페를리스 0.5 0.5 0.4 0.4 0.4 0.4 0.4 0.4 0.4

8 쿠알라룸푸르 15.4 15.6 15.9 16.2 16.4 16.2 15.8 15.9 15.9

9 조호르 9.3 9.5 9.5 9.6 9.4 9.5 9.4 9.4 9.5

10 사라왁 10.3 10.1 10.0 9.8 9.6 9.5 9.5 9.3 9.1

11 사바 6.3 6.3 6.4 6.2 6.0 5.8 5.7 5.4 5.3

12 파항 4.2 4.1 4.2 4.1 4.1 4.1 4.0 4.1 4.1

13 트렝가누 2.6 2.6 2.6 2.6 2.5 2.5 2.5 2.5 2.4

14 클란탄 1.8 1.8 1.8 1.8 1.8 1.9 1.9 1.8 1.8

15 라부안 0.5 0.5 0.5 0.5 0.5 0.6 0.5 0.5 0.5

16 기타 4.4 4.1 3.6 3.4 3.2 3.0 3.0 2.8 2.8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Department of Statistics Malaysia(검색일: 2025.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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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다음으로는 페락(Perak)주, 느그리슴빌란(Negeri Sembilan)주, 케다

(Kedah)주, 믈리카(Melaca)주 순으로 GDP의 약 3~5%를 차지하고, 태국과 국

경을 접한 페를리스(Perlis)주의 경제규모는 GDP의 0.4%로 미미한 수준이다.

범벵골만 지역 7개 주의 산업구조는 서비스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제조업 비중은 주별로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11 참고). 말레이시

아 전체 평균(23.4%)보다 제조업 비중이 높은 범벵골만 지역 주는 페낭주

(46.5%), 느그리슴빌란주(37.8%), 믈라카주(36.1%), 슬랑오르주(29.4%), 케

다주(29.2%) 등 5개 주이다.130) 페락주(19.3%)와 페를리스주(7.6%)는 말레이

시아 전체 평균 대비 제조업 비중이 낮은 반면 농업 비중이 10% 중후반대로 높

은 편이다.

그림 2-11. 2023년 말레이시아 범벵골만 지역 7개 주의 산업구조

자료: Department of Statistics Malaysia(검색일: 2025. 3. 14.).

130) 2023년 기준 말레이시아의 산업별 GDP 대비 비중은 서비스업 59.2%, 제조업 23.4%, 농업 6.4%, 

광업 6.2%로, 서비스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제조업이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 

Department of Statistics Malaysia(검색일: 2025.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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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GDP 기준 범벵골만 지역 7개 주의 제조업 세부 업종별로는 전기･

전자 및 광학 제품의 비중이 41%로 높고, 석유･화학･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17%), 동식물성 유지･식품 가공･음료 및 담배 제품(12%) 등 순으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표 2-10 참고). 말레이시아는 세계 최대 고무장갑 생산국인바, 두 번

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석유･화학･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중 특히 고

무 제품 제조업 비중이 큰 것으로 추정되며, 글로벌 고무장갑 제조업체인 Top 

Glove, Hartalega, Kossan Rubber 등의 생산라인이 슬랑오르주에 밀집되

어 있다. 동식물성 유지･식품 가공･음료 및 담배 제품의 경우 하위 통계는 부재

하나, 말레이시아가 인도네시아와 함께 세계적인 팜유 생산･수출국임을 감안

하면, 팜유 가공업이 상당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추정된다. 슬랑오르주와 페락

주에 다수의 팜유 가공공장이 위치해 있다.

2023년 기준 7개 주 중 제조업 규모가 큰 주는 슬랑오르주와 페낭주로, 이들 

2개 주의 제조업 생산 비중이 범벵골만 지역 7개 주 제조업 생산의 72%를 차

지한다. 해당 2개 주를 중심으로 제조업 세부 업종별 비중을 살펴보면 먼저 슬

랑오르주의 경우 전기･전자･광학제품(29%), 동식물성 유지･식품 가공･음료･

담배 제품(18%), 운송장비･기타 제조 및 수리(16%) 등 업종의 비중이 높다. 운

송장비에는 ‘자동차’가 포함되며, 말레이시아의 현지 완성차 기업인 프로톤과 

페로두아의 주요 생산라인이 슬랑오르주에 위치해 있다. 페낭주는 제조업 세부 

업종 중 전기･전자･광학제품 비중이 74%로 압도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는 페낭 지역을 중심으로 반도체 생산기지가 밀집해 있기 때문이다. 페낭 지

역에는 1970년대부터 인텔, 마이크론 등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의 후공정(조

립･테스트･패키징) 생산기지가 구축되어 있으며,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되면

서 업계가 공급망 다각화를 추진함에 따라 최근 페낭 지역을 중심으로 반도체 

관련 해외직접투자가 급증하였다. 2023년 기준 페낭주 FDI 유입액은 128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이는 2013~20년 합계 FDI 유입액(111억 달러)을 초과하

는 규모이다.131)



제2장  벵골만 지역의 주요 산업 • 79

말레이시아의 제조업 고용 중 주별 비중을 살펴보면 범벵골만 지역 7개 주 

중 제조업 고용 비중이 높은 주는 슬랑오르주(24%)와 페낭주(12%)이며 그 외 

5개 주는 말레이시아 전체 제조업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 미만이다(그

림 2-12 참고). 특히 7개 주 중 제조업 비중이 가장 낮은 페를리스주의 경우 말

레이시아 전체 제조업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5%로 극히 낮은 것으로 나

타났다.

그림 2-12. 2023년 말레이시아 제조업 고용 부문 주별･지역별 비중

자료: CEIC(검색일: 2025. 3. 14.).

나. 핵심 산업

범벵골만 지역의 산업구조, 비교우위, 현지 정부의 정책방향 등을 고려해 핵

심 산업으로 반도체산업과 자동차산업을 선정하였다.

131) “Malaysia: the surprise winner from US-China chip wars”(2024. 3. 11.)(검색일: 2025. 9. 

19.).



80 • 공급망 재편 시대 벵골만 산업 클러스터 분석과 활용전략

1) 반도체산업

반도체산업은 50년 이상의 오랜 역사를 지닌 말레이시아 범벵골만 지역의 

핵심 산업이자 주력 수출산업이며, 첨단기술 발전에 따른 글로벌 반도체 수요 

증가로 향후 성장잠재력이 높은 산업이다. 반도체산업은 말레이시아 정부가 고

소득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중점 육성 중인 산업으로, 말레이시아 정부는 첨단 

패키징과 더불어 반도체 제조 및 설계 등 부가가치가 높은 선공정 부문을 육성

하고자 각종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 말레이반도 북부 페낭주와 케다주 쿨림 

지역을 중심으로 반도체 생산기지가 구축되어 있으며, 인텔, AMD, 인피니언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진출해 있다(그림 2-13 참고). 말레이시아에는 다

국적 기업 및 현지 기업의 투자로 R&D, IC 디자인에서 웨이퍼 제조, 조립, 테

스트, EMS에 이르기까지 반도체산업 공급망이 발달되어 있으며(그림 2-14 참

고), 특히 반도체 조립･테스트･패키징 분야에서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기업의 후공정 허브로 자리 잡았다. 말레이시아는 후공정(조립･테스트･패키

징) 부문에서 전 세계 시장점유율 13%를 차지하며, 2030년까지 점유율을 

15%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132) 반도체(HS 8542)는 말레이시아의 1위 

교역 품목이다. 2023년 기준 반도체 교역액은 1,187억 달러로, 수출, 수입에

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24%, 17%에 달한다.133)

132) “Exclusive: Chinese firms look to Malaysia for assembly of high-end chips, sources 

say”(2023. 12. 19.)(검색일: 2025. 3. 28.).
133) K-Stat(검색일: 2025.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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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 말레이시아 범벵골만 지역의 주요 반도체 생산기지 현황

자료: 신민금, 안정빈(2024), p. 32 재인용.

그림 2-14. 말레이시아 반도체산업의 공급망

주: 붉은 점은 페낭에 위치하거나 사업장이 있는 기업을 의미함.

자료: 손현승(2025), ｢말레이시아 페낭의 반도체산업과 산업 클러스터｣.

1970년대 인텔, 르네사스, HP, National Semiconductor 등의 투자를 기

반으로 말레이시아의 반도체산업이 발전하기 시작해 현재 페낭주를 중심으로 

반도체산업 지원생태계가 잘 구축된 것으로 평가된다. 동양의 실리콘밸리라고 

불렸던 말레이시아의 반도체산업은 1990년대에 이르러 한국(삼성전자), 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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